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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문

금주의 기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

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아들 예수그리스도

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

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

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

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

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

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

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

심이로다

(시편 22편 27-28절)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대학을‘직업 훈련장’으로 
만드는 부모들!

2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미국인 80%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

적한다. 75%는 교회는 종교적인 장소이기

에, 아예 그러한 정치적 지지나 후원은 금

지돼야한다고 말한다.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은 대

부분의 정치적 연관이나 후원을 묻는 설문

에서,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은 강단을 포함

한 종교적 장소들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캠

페인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목회자 중 73% 역시 그러한 생각에 찬성하

고 있다.

“미국인들은 이미 정치는 교회 밖에서 논

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라이

프웨이 사무국장 스캇 맥코넬은 지적한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목회자가 정치적 쟁점

들을 예배 장소에 들여오는 것을 원하지 않

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33%의 복음주의자들은 특정 후

보의 지지나 캠페인을 하는 목회자나 교회

는 권징이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말

한다.

국세청 종교기관 정치 참여 금지 법안

(the Johnson Amendment)은 1954년부터 

발효됐다.  동 법안은 모든 비영리단체

(501(c)3)들과 교회들은 일체의 정치적 캠

페인들을 벌일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일단의 개신교 목회자

들이 동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일종의 정치적 후원 행위를 주일날 감행해

(Pulpit Freedom Sunday), 특정 후보를 지

지하고 있다. 비종교인들인 무신론자들이

나 불가지론자들은 이러한 도발(?)에 참가

하는 목회자들은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종교적 ‘넌스(Nones)’를 비롯

한 크리스천들은 점점 더 교회가 정치에 참

여해야한다는 입장에 들어서고 있다.

‘자유수호연합(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존슨 법안’을 폐기시키

려는 최전선에 서있다. 
<3면으로 계속>

목회자 73%, 교회 정치참여 반대

라이프웨이 설문조사 결과 목회자 73%가 교회의 정치참여를 반대 한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11월대선 앞서 의식 조사...미국인 80% 반대

11월 대선을 앞두고 교회의 직간접 정치참여에 관한 관심이 고

조되고 있다. 종교인이 개인자격으로 정치 사회에 개입하거나 참

여하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집단조직체로서 종교단체

나 기관이 어느 특정 당파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후원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칫 후보

의 소속 종교에 따라 종교단체간의 노골적인 대립과 갈등의 소지

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부터 미 국세청은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특

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 후보 트

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세청의 금지 법안을 폐기하겠다

고 선언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특혜이자 혜택”이라고 크

리스천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복음주의자

들을 포함해서, 현 상태로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Sorry, 

Trump: 3 in 4 Evangelicals Don't Want Pastors Endorsing 

Politicians from Pulpits: However, survey finds they also don't 

want pastors who do campaign to be punished, 95% 신뢰도, 

+/_3.6 오차율).

미국의 해병대 참전군인, 이탈리아의 사회운동가, 스웨덴의 경호원.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

모두 같은 전쟁에서 같은 편에 서서 싸웠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시리아 북부

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싸우는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

비대(YPG)에 자원입대했다. 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로 오는 9월 9일 이탈리

아 베네치아의 한 영화관 앞 레드 카펫에서 처음 만난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서 시사회를 갖는 다큐멘터리 ‘우리의 전쟁(Our War: Meet the Western 

Fighters Battling ISIS With Syria’s Kurds)’의 주인공 자격으로다('OUR 

WAR:' MEET THE WESTERN FIGHTERS BATTLING ISIS WITH SYRIA'S 

KURDS).

올해로 6년째인 시리아 내전은 현대

사의 어떤 전쟁보다 외국인 전투대원

을 더 많이 끌어들였다. 1980년대 소

련-아프간 전쟁에서도 약 2만 명의 외

국인이 참여했다고 추정되지만 시리

아 내전은 그 수준을 능가한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안보 컨설팅 업체 수판

그룹에 따르면, 최소한 86개국에서 3

만 명 이상이 IS 편에 서서 싸우기 위

해 이라크와 시리아로 건너갔다. 게다

가 YPG(       )에 합류한 약 400명을 

포함해 다른 외국인 수백 명은 그 내

전의 다른 편에서 IS에 맞서 싸우기 위

해 조국을 떠났다.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민이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안

간힘이다. 그들이 내전에 참여했다가 

본국에 돌아오는 것도 정부로선 큰 골

칫거리다. ‘참전 후 귀국하는’ 지하디

스트(성전주의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

이 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뉴스위크, 서방인 수백명 쿠르드족 민병대 합류 전투하는 이유 조명

“우리는 IS와 전투 중”...다큐‘우리의 전쟁’

쿠르드 민병대 소속인 야시르와 이젵이 불을 피우고 추위와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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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1991년 가을, 연이은 태풍으로 일본 아오모리현의 사

과가 9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애써 재배한 

사과를 팔 수 없게 되자 사과를 재배하던 농민들은 깊

은 슬픔과 실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한사람

이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의 사과에 "떨어지지 않

은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10배나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마침 대학교 입학시험

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과 부모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

들에게 이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는 그 

이름값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순식간에 다 팔

리고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 무명의 

농부는 태풍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90%의 사과를 의

식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보느냐에 따

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라봄”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명씩 두령들을 내어 12명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섭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극의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외쳤지

만,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가나안 땅 점령은 불가

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 12명이 가서 보고 온 장소와 상황과 현실이 다른가

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지역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

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현실로만 받아들인, 떨

어진 90%의 사과를 바라보며 실의에 빠진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와 갈렙 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현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

보았습니다. 10%의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진 한 무명의 농부와

도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과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사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10명의 정탐꾼들과 청년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1세대 중에서는 오

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엇을 바라보는 가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현실

이 우리를 무섭고 떨리고 두렵게 만듭니까? 90%의 떨어진 사과가 우리를 실의와 

절망으로 빠지게 합니까?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는 아낙자

손과 철병거와 견고한 성읍과 90%의 떨어진 사과라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

다.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

아야 합니다. 순종은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게 순종

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

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로다”(시42:5). 

여기서 갈렙의 이야기 하나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

엘 민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제비 뽑기를 통하여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됩

니다. 이때 갈렙이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성실하

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제 45년이 지나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

나 나는 강건합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

다.” 45년전 그때 그 마음, 즉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45년동안 변

하지 않고 45년 후에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민13:30, 수14:12). “그날에, 45

년 전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45년이 지난 오늘 내게 지금 주소서”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갈렙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낙자손과 철병거와 견고

한 성읍과 90%의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는 눈을 돌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

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과 성취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

처럼 45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변치 않는, 인내하는, 상록수와 같은 믿음을 갖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내 인생 안에 성취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 대한 믿음이 체험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며 갈렙과 같은 믿

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주님의 큰 상급을 준비해 나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다닙니다.
pastor.e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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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 85세에...

몇 해 전, 조지메이슨대학 학

부 세미나에서 800페이지짜리 

앤드루 카네기 전기 읽기를 과

제로 내준 적이 있다. 과제를 내

면서 과연 학생들이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많은 학생이 책을 다 읽

었을 뿐 아니라 좋은 역사서를 

읽을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남겼다. 학생들의 전

공이 궁금해져 24명을 대상으로 

전공을 물었다. 놀랍게도 역사 

전공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영문

학/철학/예술 전공도 한 명뿐이

었다.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부

모님의 반대로 인문학 전공을 

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봄 

다른 세미나에서 조사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만약 관심사

와 적성만 고려할 수 있었다면 

인문학을 선택했겠냐는 질문에

는 24명 중 10명이 손을 들었다.

대학이 직업훈련 과정이 되어

가는 현실, 학자금 대출의 부담, 

불문학과와 인류학과에 대한 지

원을 축소하겠다는 주지사들, 

부모의 지하실에 얹혀사는 대졸

자 바리스타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버지니

아 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학

생들이 부모와 언론, 정치인, 그

리고 동료 학생들의 목소리에 

휘둘려 영문학이나 사학을 전공

했다가는 빈털터리 학교 교사밖

에 될 수 없다고 믿게 된 현실은 

충격적이다.

이런 현상은 조지메이슨에서

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버

드대의 질 르포어 교수도 비슷

한 경험을 토로한 바 있다. 미국

대학협회의 데브라 험프리스 부

회장은 “부모가 인문학 전공에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대학

에서 들려온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중전공이 폭발적으

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학생

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부모의 

요구를 모두 만족하게 하기 위

한 것이다

부모가 자녀 인생의 모든 부

분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이른

바 “헬리콥터 양육”의 추세는 이

제 대학의 전공 선택에까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학생이 

부모로부터 경영, 경제를 전공

하거나 의대에 가라는 압박을 

받는 것이다. 

조지메이슨대의 학부 입학처

장은 학부 전공과 첫 직

장 간의 관계, 그리고 전

공과 관련 직종의 수입

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

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졌다고 말한다.

부모들은 투자 대비 수

익을 생각하고 있다. 올

봄 참석했던 합격생과 

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

에서도 한 부모는 “사학

과 졸업장에 8만 달러를 

쓰기 전에 앞날이 보이

나 생각해 봐야죠”라고 말했다. 

역사 과목을 좋아한다던 한 학

생도 “사학과 학위로는 취직이 

힘들다고 들었다”며 “학교나 박

물관 정도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인문대에서는 학과를 홍보하

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조지메이슨대 영문

학과 홈페이지에는 아예 “영문

학 학위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라는 섹션이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영문학을 전

공한 배우, 뮤지션, 판사, 정치

인, 기업가 명단을 띄워 놓았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대학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대학생 

수는 두 배로 늘었고, 자연과학

과 사회과학이 승승장구하는 가

운데 인문학은 시장 점유율 면

에서 약간의 타격을 입었다. 그

러나 최근의 경기 침체 속에 이

른바 인문학의 핵심인 ‘문학, 사

학, 철학(이하 문사철)’ 전공자 

수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1960

년대 중반만 해도 수여되는 학

위의 17%를 차지했던 문사철 

학위는 이제 고작 전체의 6% 정

도로 줄었다.

하지만 직업훈련소로써 대학

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세태는 

직업과 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결과일 뿐 아니라, 

노동시장이 돌아가는 방식, 고

등 교육과 직업 간의 관계에 대

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

롯됐다.

우선 조지타운대학 연구소의 

2011년, 2012년 자료를 살펴보

자. 경기가 막 되살아나기 시작

했다는 그 시점에 인문학 전공 

졸업자의 실업률(8.4%)은 컴퓨

터(8.3%), 수학(8.3%), 생물학

(7.4%), 경영학(7%), 심지어는 

공학(6.5%)과도 큰 차이가 없었

다. 인문학 전공자가 학력에 걸

맞은 직업을 찾지 못한다는 것

도 과장된 소문이다. 

뉴욕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최근 졸업생은 1990

년의 15%에서 2012년 20%로 

증가했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

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3면으로 계속>

대학을‘직업 훈련장’으로 만드는 부모들!
워싱턴포스트,“‘헬리콥터 양육’ 추세 이젠 전공 선택까지 영향”보도 

“인문학 전공하면 배고프다”...미래엔 컴퓨터 대체 직업 증가

좋은 직업은 폭넓게 사고하는 인문학 능력자에게 돌아갈 것

“인문학을 전공하면 배고프다.” 대학과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문학에 대한 인식이다.

그래서 어느새 인문학을 전공하게 되면 대학 4년이 그저 허송생활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소위 “잘

나가는 미국 부모들” 사이에는 팽배하다. 한마디로, 취업을 위해서는 경상대학이나 공대 그리고 의

대나 법대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자녀들의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기고가이자 조지메이슨대학 석좌교수인 스티븐 펄스타인(Steven Pearlstein)는 칼

럼을 통해, 자녀의 관심사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경영이나 경제 아니면 의대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잘못된 극성스런 부모들의 지나친 간섭을 지적한다(Meet the parents who won’t let their children 

study literature: Forcing college kids to ignore the liberal arts won't help them in a competit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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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48편:  광야에서도 보석을 거두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아!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은혜 나누기

인생을 살 때 먼저 우리 마음에 사망의 생각을 채우느냐? 생명의 생각을 채우느냐? 

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삶에  지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같은 문제의 길들을 지나야 하는 길이기에 우리 마음에 사망

의 생각이 가득하면 인생에서 사망의 것이 가득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너

무나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생애 문제에 

책임을 주고 탓하면서 계속하여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채우는 일만을 하게 되어 어둠의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우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

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문제로 인하여 사망의 생각

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간의 만족과 기쁨을 현실에서 거둘 수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또 마음에는 사망의 생각이 채워지게 되고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불안한 인생을 보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인생의 광야 길을 걸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생각을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

명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법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서 소망 중에 하나

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환경에서 먼저 만족을 채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

님으로부터 기근이 없는 충만하신 생명의 은혜를 수고하여 채우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그것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어둠 

밤에서도 별이 보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을 행복하게 하

는 것을 환경에서 어떠한 일들에서 구하려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을 행복하게 하는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기근이 심한 곳에 내리는 비와 같이 

자주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마음에 채워지지 못하

기 때문에 대부분 인생의 삶에서 의식이 어둡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피해 의

식을 가지게 되고 사물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 마

음에 가득하게 될 때 그들은 사물을 행복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

음에 사망의 것이 채워지면 그 영향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

으로 채워지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상은 넘치는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

것을 보고 즐기고 영광을 돌리는 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생명

의 것을 마음에 채우는 열심을 해야 합니다.

이 우주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산을 보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산속에 들어가면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스쳐가는 바람소리도 들립니다. 믿음으로 눈을 열어보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복되게 볼 줄 아는 것이 곧 자기의 복입니다. 슬프게 보지 말고 

복되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인데 거기에 얼마나 깊은 진리와 철학이, 

신앙이 있는가를 캐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생

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천체, 저 하늘

과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땅에 있는 짐승들, 바다에 있는 고

기 떼들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 파도 소리도 시편에 쓰여 있듯이 철썩 철썩 박수를 

하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합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우주 전체에 천사까지 포함해서 가장 절실하게 찬양해야 할 자는 바로 하나님

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가득하게 채우는 수고를 하므로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

님의 넘치는 은혜가 보석과 같이 뿌려져 있는 인생의 길에 바라보고 누리고 거두고 하

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

는 것입니다. 

 sangdkim@yahoo.com

<1면에서 계속>

하지만 지금까지 시리아 쿠

르드족(‘로자바(‘서부’라는 

뜻)’로 알려진 준자치 구역에 

거주하는 국가 없는 민족)을 

돕기 위해 무기를 든 자원자들

은 정부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쿠르드족 민병대는 IS

로부터 로자바를 보호하기 위

해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시리아 북부에

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쿠르드

족 독립국 건설도 꿈꾼다.

‘우리의 전쟁’은 젊은이 3명

의 행적을 추적한다. 미국인 

조슈아 벨(31), 이탈리아인 카

림 프란체스치(27), 스웨덴인 

라파엘 카르다리(28)는 2014-

2015년 각각 몇 달 동안 YPG

에 합류해 싸웠다. 이 다큐멘

터리는 미국과 이탈리아, 스웨

덴에서 가진 인터뷰와 터키 국

경에 접하는 쿠르드족 거점 도

시 코바니와 텔아비아드의 전

쟁터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

상을 혼합했다. 

벨은 줄담배를 피우는 자신

만만한 청년으로 이라크와 아

프가니스탄에 3차례 파병됐던 

참전군인이다. 모로코계 이탈

리아인인 프란체스치는 공산

주의자 복서로 전투 경험이 없

으며 전쟁 비디오 게임과 체스

를 좋아한다. 이라크의 쿠르드

족 부모에게서 태어나 스웨덴

에서 성장한 카르다리도 군인

으로 싸운 경험이 없으며 IS의 

선전 동영상을 본 뒤 로자바로 

향했다. 

3명의 공동 감독 중 베네데

타 아르겐티어리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뭔가가 전투 참여

를 부추기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 쿠르드족이 싸우는 이유를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IS 격파만이 아니라 

로자바를 독립국으로 만드는 

꿈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프란체

스치와 카르다리는 전차를 타

거나 저격수로 활동한다. 그들

은 체포한 지하디스트 심문 장

면과 IS 전선이 지척인 곳에서 

밤의 어둠 속을 뚫어지게 쳐다

보며 느끼는 공포를 이야기한

다. 벨은 전쟁 지역에서 찍힌 

영상이 없다. 그는 시리아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뒤 노스캐롤

라이나 주와 뉴욕 시에서만 촬

영했다.

지난해 10월 시리아에서 귀

국한 벨은 베네치아의 1100석 

살라 그란데 극장에서 열리는 

시사회에 전통 금색 쿠르드족 

의상을 입고 참석할 계획이다. 

그는 언젠가 시리아에 돌아가 

쿠르드족의 전쟁을 도울 수 있

기를 기대한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

다.

<1면에서 계속>

2008년부터 해마다 ‘플핏 

프리덤 선데이’를 주관하고 있

고, 이에 동조하는 목회자들은 

이미 2,032명으로 미 전역에 

포진하고 있다.

반대 진영에서의 공격적인 

수비 형태 역시 다양하게 진행

됐다.

2012년 미종교정치분리단

체(Americans United for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는 국세청이 당시 대통

령 후보로 릭 폐리를 공개 지

지한 달라스제일침례교회 담

임목사인 로버트 제프레스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을 염두해 느리게 

법적 행동들을 준비했다. 즉 

교회를 과연 누가 감시하고 감

사할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한 

것이다. 그러다가 양측 입장 
차이로 인한 법정 문제로 ‘모

라토리움’ 즉 일체의 행정, 법

적 소송을 중지했다. 

<2면에서 계속>

또한, 대학 학위가 필요 없

지만 임금 수준이 괜찮은 일자

리를 얻은 대학생도 전체 졸업

생의 3분의 1가량이었는데, 과

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

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대학을 갓 졸

업한 젊은이가 전공에 걸맞은 

일자리를 찾아가기까지는 어

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

다.

인문학 전공자들이 평생 저

소득으로 고통받는다는 이야

기도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없 지  않 다 .  이 른 바 

STEM(Science, Technology, 

E n g i n e e r i n g   a n d 

Mathematics) 전공자와 경영

학 전공자의 중위 연봉이 6

만-8만 달러로 가장 높은 것

은 사실이지만, 인문학 전공자

의 평균 소득인 5만 달러 역시 

미국 중산층의 범위에 여유 있

게 들어가는 수준의 수입이다. 

역사, 문학 전공자 중 소득 

상위 25%는 오히려 수학, 과

학 전공자 평균보다 수입이 높

으며, 경영학 전공자 중 소득 

하위 25%의 수입은 오히려 행

정, 정책학을 전공한 이들의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전공뿐이라고 단정하

는 것도 잘못이다. 예일대 경

제학과에서 나온 한 연구 결과

에 따르면, STEM 전공자들의 

소득 프리미엄의 절반은 전공 

때문이라기보다 이들의 높은 

지능, 성실성 때문이다. 즉, 어

떤 전공을 선택했어도 성공했

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전공 선택이 전부도 

아니다. 무사히 졸업하고 학위

를 취득하는 것이 우선 관건이

다. 조지타운대의 칼 뉴포트 

교수는 학부 생활에 대한 수백 

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부모의 기대에 따라 전공을 정

한 학생은 학교생활을 중도 포

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게 됐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학생은 어려움이 닥

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 전공

과 커리어 간의 복잡한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이해

할 만한 일이지만, 부모들은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물리학을 전

공했다고 다 물리학자가 되지 

않고,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다 

작가나 문학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헤지펀드에

도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

람들이 수두룩하고, 기업 임원

들의 학부 전공 역시 다양하

다. 전공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은 27%

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

다.

매년 신학기, 회계학을 전공

하기로 마음을 굳힌 신입생들

을 만나는 일은 우울하기 짝이 

없다. 고작 18세인 젊은이들이 

셰익스피어나 철학, 경제사상

사의 세계를 탐험할 기회를 포

기한 채, 평생을 회계에 헌신

하기로 마음먹는 장면이기 때

문이다. 

원래 미국 대학에서 전공을 

정하는 이유는 커리어 선택과 

거리가 멀었다. 한 과목을 집

중적으로 배우면서 연구, 분석, 

소통 방법과 논리적으로 사고

하는 법, 시간 관리법과 끈기

를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

리고 실제로 고위 기업인들이 

대졸 사원에게 기대하는 자질

은 이런 것들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 성공한 기업들이 찾는 

인재는 한 분야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재빠르고 

호기심이 강하며 혁신적인 사

람이다. 초보 회계사와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변호사, 

금융 애널리스트들의 일은 이

미 아웃소싱되고 있고 머지않

아 컴퓨터로 대체될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폭넓게 사고하

고 관습에 도전하는 사람, 즉 

인문학 교육의 목적에 충실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대

학 등록금이 치솟는 시대에 인

문학 교육이 추구하는 “지적 

탐험”은 어울리지 않는 사치라

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

지만 “대중이 지적 여가를 누

릴 수 없고 엘리트 교육에 대

한 호기심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야말로 지독하게 엘리

트주의적인 사고”라고 말한 역

사학자 조한 님(Johann 

Neem)의 말에 동의한다.

부족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전공자들이 인생의 의

미만을 생각하며 4년을 허송

세월한다고 믿는 부모님들께 

감히 말씀드린다. 열정을 가진 

젊은이라면 인생의 의미와 생

애 소득 극대화를 혼동할 일은 

없다고!

대학을 ‘직업 훈련장’으로 만드는 부모들!

“우리는 IS와 전투 중”...다큐‘우리의 전쟁’

목회자 73%, 교회 정치참여 반대



에베레스트 산 등정은 모든 산

악인들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룬 

인류 최초의 산악인들은 해발 

29,028피트(8848미터)의 세계 최

고봉 에베레스트를 1953년 5월 29

일에 등정한 뉴질랜드인 에드먼드 

힐러리(Edmund Hillary)와 네팔

인 셰르파 덴징 노르가이(Tenzing 

Norgay)입니다. 많은 시선이 서양

인 힐러리에게 쏠렸을 때 힐러리

는 셰르파 덴징의 도움이 없이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수 없었

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인으로 최

초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

한 고상돈씨도 셰르파였던 펨바 

노르부(Pemba Norbu)의 도움으

로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다고 말

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산악인들이 에베레

스트를 등정하기 위해서는 고산 

지대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무산

소 등정이 가능한 셰르파의 도움

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외부 

산악인들은 북동부 네팔에 살고 

있는 셰르파족의 산악인을 고용하

여 짐 운반과 길 안내의 도움을 받

습니다.

산악인들이 세르파의 도움 없이 

에베레스트 산 등정이 불가능한 

것처럼, 신앙인들도 영적인 셰르파

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는 결코 신

앙의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가

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

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없고, 일터

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고, 상대적 

진리로 오염되고 세속주의와 혼합

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절대 진

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

세상에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

성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

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

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산악인들에게 반드시 셰르파가 

있듯이 신앙인들에게도 탁월한 영

적 셰르파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이 ‘수고

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

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를 안전하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안내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

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

니하리라’ 하시며 영적인 에베레스

트 산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우리

를 도우시고 힘주시며 우리와 동

행하십니다.

인간 셰르파는 길을 잘못 안내

할 수 있고, 힘들다고 도망갈 수 있

고,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쓸 수 있

고, 예상치 않은 눈사태로 변을 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셰르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

나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 분이 계

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 분은 에

베레스트 산 뿐만 아니라 우주 만

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정상에 오르려

고 애쓰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 가정과 일

터 그리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원하시나요? 성숙한 그

리스도인으로 변화 받기를 원하시

나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

러분은 영적 등정의 길에서 누구

의 도움과 안내를 받고 계신가요? 

반드시 완전하고 완벽하신 신앙의 

셰르파이신 예수님의 안내를 받으

셔야 합니다.

훈련생인 여러분과 인도자인 목

회자가 최고의 신앙의 셰르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에베

레스트 산을 향한 등정을 시작하

면 어떨까요? 나 혼자는 불가능하

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아브라

함, 노아, 모세, 라합, 그리고 그 외

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신

앙의 정상에 올라 신앙의 성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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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

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

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

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창35:1).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지

난 일을 잊어버리기도 잘 해야 하

지만 한편 옛날 일을 기억하고 생

각하기도 잘 해야 합니다. 옛날의 

죄악 된 습관과 생활은 깨끗이 청

산하고 잊어버려야 하지만 또 어떤 

것은 기억해야 더욱 유익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

는 것입니다.이에 신명기 32:7에서

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

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

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

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부요해서 잘 살게 되거든 네 하나

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

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께 축

복받는 생활을 하려면 옛날을 잘 

기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

타나서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고 하셨습니다. 야곱

에게 있어서 그 벧엘은 어떤 곳입

니까? 죽이려고 덤벼드는 형 에서

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자던 고난의 장소요,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

리락 하는 것을 보던 축복의 장소

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그 벧엘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며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

령하고 계신 것입니다.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벧엘로 올라가서 단을 쌓

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새겨 보고

자 합니다.1. 고난 받던 때를 기억

하라는 것입니다.

창35:3에서 야곱은 "벧엘로 올라

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

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고 하면서 옛날 고

생하던 때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던 것을 기억했

습니다. 지금 야곱은 많은 처자식들

을 얻고 많은 재산을 벌어서 부자

가 된 때였으므로 옛날 지팡이 하

나만 가지고 형을 피하여 도망하다

가 돌베개 베고 잠자던 때를 다 잊

어버렸을 뿐 아니라 신앙도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던 옛날

을 회상케 하기 위해서 벧엘로 올

라가라고 하셨습니다.지상 낙원이

라고 할 만큼 부요하게 잘 사는 덴

마크에서는 청년들이 호화스런 파

티에 들어갈 때 반드시 옛날 선조

들이 고생할 때 먹던 까만 호밀 빵

을 한 쪽 씩 먼저 쓴 물과 함께 먹

고 나서야 들어가 파티를 즐긴다고 

합니다. 옛날 선조들의 고생과 불행

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현재 자

신들의 편안함에 감사하고, 다시는 

그런 불행과 고통의 때가 없어야겠

다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지요. 그

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기억

함은 그것을 통해 현재의 삶에 감

사하고 그 고난이 다시 없기를 경

계함으로써 보다 지혜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2. 하나

님을 만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

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

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

라"(창35:1)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피난 가던 중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때의 하나님을 잊어감으로 하나님

께서 다시 벧엘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던 

그 은혜의 때를 생각하게 하기 위

해서 벧엘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

라고 하셨습니다.전설에 의하면 삭

개오가 가끔 말없이 집을 나가곤 

해서 그의 아내가 뒤를 밟아 보니

까 전에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것을 생각하고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그 나무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고 합니다.여

러분은 처음 은혜 받고 감격스러웠

던 때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

까? 그때의 열심과 첫사랑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2:4, 5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

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

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

리에서 옮기리라" 고 했습니다. 은

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

나님 앞에 잘못된 죄인지 모릅니

다.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고 감격했던 그때를 늘 잊지 말

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

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3. 축복받던 때

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이만큼 번창하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축복받던 벧엘로 올라

가라고 한 것입니다.하나님의 축복

을 잊어버리면 우쭐대고 교만해지

다가 하나님의 꺾으심을 당케 됩니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매일 순

간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겸손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

다.다윗은 대왕이 되고 명성이 높아

져도 이새의 말째 아들이요, 양치는 

목동이요, 비천하고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

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삼하 7:8, 

9에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

르는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

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

한 자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존귀

케 만들어 주리라" 고 하셨고, 이에 

다윗은 삼하 7:18에서 "여호와 앞

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

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

이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

까" 하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여러

분, 이러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유명해지거나 부자

가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되어도 그

것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에 따른 

것임을 늘 기억하고 겸손해야 됩니

다. 그런데 다윗 왕도 잠깐 마귀의 

시험에 빠져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괘씸히 보신 적이 있습니다. 대상 

21:1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 보고 군대의 수

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교만한 마

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21:7

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고 했

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

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신8:12-

14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데 네 마음이 교만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 버

릴까 하노라" 고 했습니다. 신8:17, 

18에서는 "두렵건데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고 하였습니다.어느 기차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기차 안에는 백인과 

흑인 노예들이 타고 있었는데 흑인 

노예가 말을 안 듣는다고 갑자기 

백인이 칼을 집어 들고 찌르려고 

하자 같이 타고 가던 선교사 한 분

이 재빨리 손으로 막아서 위기를 

모면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의 손은 칼에 찔려 피가 철철 흐

를 정도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그 백인에게 오히려 노예

의 값을 치러주고 그 노예를 자유

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예

는 너무 고마워서 선교사한테 평생 

동안 종노릇을 하겠다고 간청해 같

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

안 같이 지내던 중 노예는 가끔 선

교사의 은혜를 잊고 그를 거역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선교사가 아무 말 없이 자기의 다

친 손을 펴보이면 그 노예는 다시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해서 누그러지

곤 했다는 것입니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우리의 과거 고난 받던 때

와 하나님을 만난 때, 그리고 축복

받던 때를 기억하여 교만하여지지 

말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생

활 잘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

시기를 축원합니다.
shch8291@anmail.net

이정수 목사
(새힘교회)

푸/ 른/ 초/ 장  

기억하며 삽시다
(창세기 35장 1-5절)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셋이 함께하는 영적 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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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신학교 목회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신학생

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길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느

낍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기타 학적인 내용들을 공부도 하지

만 장래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무

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유전도사 

A: 지도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전도사님을 격려합니다. 교회지

도자의 길은 목사가 되는 길도 험난하지만 목사 되어 그 길을 포기하

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짐 심발라(Jim Cymbala) 

목사가 쓴 “엎드려야 한다”는 책을 보면 “미국에서는 매년 1500명의 

목회자가 교회안의 분란이나 영적소진, 혹은 도덕적 실수로 목회현

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50개주에서 하루에 한명씩 사라지는 꼴입니

다. 그런가 하면 목회현장에 뛰어드는 신학교 졸업생 80%가 5년 안

에 목회를 그만두고 현재 목회중인 목사의 50%가 다른 일자리가 나

타나면 당장 떠날 만큼 낙심 중에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102페이

지).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길은 험한 길이며 영적 전쟁이고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

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소

명을 확인하고 엎드리어 성령충만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중요한 것이 인성 훈련이라고 봅니다. 명검은 칼

도 중요하지만 칼집도 좋아야 합니다. 칼은 실력이요 칼집은 인격이

라 할 수 있습니다. 풀러신학교에서 리더십과 신학연장교육을 맡아

서 가르치는 로버트 클린튼(J. Robert Clinton) 교수는 The Making 

of Leader(영직지도자 만들기, 이순정 목사 역)의 책에서, 지도자는 

실력이전에 인격이 필요한데  지도자의 인성 즉 인격을 시험하는데 

중요한 3가지 검증(check)을 지적했습니다. 

첫째가 진실성 검증(Integrity Check)입니다. 진실성이란 도덕규

범, 신실성, 정직성 따위의 가치에 대한 비타협적인 집착, 속임수나 

인위적인 것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되든지 사회 

지도자가 되든지 이 인테그리티 즉 진실성과 성실성에 대해 인정받

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미국에서는 

이 인테그리티를 매우 중요시 합니다. 남을 적당히 속이거나 곤란한 

상황에서 슬쩍 거짓말해서 넘기기 쉬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

입니다. 진실성은 지도자의 인성개발의 초석이요 뿌리와 같습니다. 

거짓말을 쉽게 잘하는 자는 지도자의 기준 미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별명이 20%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20%만 믿으

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둘째가 순종검증(obedience check)입니다. 장차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의 면에서  영향을 미치려면 먼저 자신이 잘 따르고 철

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시험을 통

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내 위에 세운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그 

권위 밑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순종적인 

면에 검증이 된 사람이 남을 잘 지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말씀검증(Word Check)입니다. 지도자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청중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개발

도 해야 하지만 도무지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지도자의 길을 다

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지도자는 인성훈련 중요...진실성 순종 말씀 검증돼야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지난번에 이어 미국이 지금 “최악

의 상황”인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

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계속 알려드

립니다. 참고로, 지금이 “최악의 상

황”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성

경적 세계관의 기준들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모독하는 시기이기 때문

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

을 해야 한다는 의미란 하나님의 기

준, 성경에 나온 기준과 원리원칙들

을 준수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

다. 그러나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그것에 가장 가까운 것, 또는 

성경말씀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을 우리의 최선을 다

해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선택해

야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지난 오바

마 정권(민주당)이 7년간 미국 내에

서 실행한 교육, 문화, 사회, 정치적 

정책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시

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과 결

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신앙의 자

유, 진정한 인권의 자유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어떤 열매들이 맺

혀지고 있는지를 보면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송두리 채 흔들

어놓은 법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자인 힐러리 클리턴이 속

한 오바마 정부(민주당)에서 그동안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나온 사악한 법안

들은 너무 많아서 짧게 지난 1년반 

동안 결정한 것들 중 highlights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내려진 정치

적 결정들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백악관 내의 최초의 게이 

커플 프로포즈

오바마의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매년 백악관에서는 오바마 대통

령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파티 와 

“LGBT Pride Month-동성애 긍지

의 달”까지 만들어 축하연을 열어주

곤 했는데, 최초의 게이 커플 프로포

즈가 2012년에 백악관에서 있었다. 

당시 백악관에 모인 친동성애 정치

인들과 운동가들에게는 기쁜 뉴스

였으나, 자녀들의 정체성에 혼돈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시민들과 다음세

대에 본을 보여야 할 백악관에서 시

행하는 것에 보수공화당 의원들은 

많은 우려와 반대를 표하였다.    

2015년 미국 역사상 동성결혼이 

최초로 미전역에 합법화 됨   

동성결혼합법화로 인한 Domino 

effect와 파장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가장 큰 피

해자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다. 오

바마 대통과 그 정부(민주당)의 법

령으로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학생

들이 태어난 성별로 화장실을 사

용하는 것을 금하고, 자신이 “느끼

고 생각하는” 성별로 화장실, 탈의

실, 샤워실을 사용하도록 오바마 정

부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 무엇보

다, 친동성애 교육으로 “동성애자”

가 되는 십대들이 늘어나면서 그 결

과로 CDC에 의하면 2014년 13-24

세의 에이즈 감염이 80%로 나왔으

며, 2005-2014년 13-24세들이 새

롭게 에이즈 감염된 통계조사에 의

하면, 인종(ethnic group)에 따라서 

가장 작게는 56%에서 높게는 87%

까지 감염이 되었다고 한다.

2015년 8월 미국역사상  최초의 

성전환자 남성을 백악관 인사관리 

중책자리에 앉히다. 

Raffi Freedman-Gurspan(남성

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함)은 Na-

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성전환자 인권단체)에서 

정책을 책임지던 사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이 사람을 뽑은 것

에 대해 “미국을 더 미국다워지게 

하기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다” 라고 

발표하며 Raffi Reedman-Gurspan

을 outreach and recruitment Di-

rector in the White House 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백악관 

인사과 디렉터)로 고용하였다. 

2009년 9월 미국 최초의 “Open-

ly Gay U.S. Army Secretary” 공공

연히 자신을 게이라고 알린 Eric 

Fanning을 미국 육군참모총장으

로 뽑았다. 

2009년부터 오바마 대통령과 정

부는 미 군대에 “Don’t Ask, Don’t 

Tell”이라는 법을 만들어 동성애옹

호운동을 이미 펼치며, 군대전체에 

친동성애 정책을 여러모로 강화시

키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육군총장

을 동성애자로 미국역사상 처음으

로 임명한 것이다.

2016년 3월에는 Raffi Freedman 

Gruspan의 직책을 한층 높여서 전

적으로 백악관과 동성애/성전환자

들의 연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Liaison 역할을 맡게 함으로, 앞으

로 백안관에 더 많은 동성애/성전환

자들의 정치적 연결을 시키게 되며, 

미 전역에 그들의 권리와 인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하도

록 힘을 더해줬다.

2016년 3월에는 가장 중요한 자

리중 하나인 미국 교육부 장관자리

에 매우 친이슬람이며 자유주위로 

잘 알려진 John B. King을 뽑았다. 

John King은 직책을 받자마자 미국

전역 학교 안에서 무슬림 학생들이 

차별 당하지 않도록 무슬림 학생들

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금 기독교 보수파 정치

인들과 오바마 정부인 민주당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중!

2016년 5월 13일 오바마 정부(민

주당 및 U.S. Department of Edu-

cation)은 미국 전역에 있는 공립학

교들에게 “All Gender 화장실 법안”

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진하는 편

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

부의 자금을 받아 학생들에게 장학

금/학비를 보조하는 크리스천학교

들까지 같은 법령을 따르라는 협박 

편지들이 오고 있다.   

“All Gender Bathroom Bill 화장

실법안”: 0.3%도 안되는 성전환자

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미

국안의 99.7%의 일반 학생들로 하

여금 모든 화장실/탈의실/샤워실을 

남자 여자 혼용으로 만드는 법안. 이 

법안으로 인해 십대들과 20대들의 “

정체성”의 혼돈과 심적 혼돈은 앞으

로 얼마나 더 심각한 열매들이 맺히

게 될지 큰 기도제목이다.   

 

2016년 5월 23일 오바마 대통

령과 그 정부(민주당)는 미국 대

통령과 백악관의 ‘신앙자문위원

회’(Advisory Council on Faith)에 

미국 최초로 “트렌스젠더 운동가”

인 82세의 Barbara Satin(본명 Da-

vid Satin)을 임명했다. 그는 아이들 

3명의 아빠며 카톨릭신자였지만 60

세 좀 넘어서 여성이 되기로 결정하

고 지금은 United Church of Christ

에서 교파단체(denomination’s 

Executive Council) 신앙이사회를 

맡아 활발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 외에 현재 오바마 정부에서 말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문화”

라는 이름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친

이슬람 정책도 엄청나다(다음 회에 

계속 알려드리겠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

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

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우리

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

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 

시키느니라”(고후10:4-5).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

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

도록 하라”(롬12:2).   
sarahspring2009@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미국의 미래, 2016년 11월 대선에 달려있다!(2)

  기독교 보수파 정치인들과 오바마정부 민주당과 치열한 영적전쟁 중

“최선의 선택” 할 수 없을 땐 성경대로 회복될 “가능성” 쪽 택해야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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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 본

토 전체 인

구의 대다

수는 한족, 

또는 만다

린 중국인

들이다. 그

들의 언어

는 쿠유어

(Kuoyo, 만

다린어)이며, 이 쿠유어는 중국-

티벳어계(Sino-Tibetan language)

에 속하는 중국어의 한 종류이다. 

한족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가

지 이유들로 인해 중국본토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 그래

서 현재 그들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살게 됐다.

북한에 살고 있는 한족의 경우 

그 수는 약 17만명 정도지만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1%에도 못 미치

는 숫자다. 북한 전체 영토의 4/5 

정도는 산악지대이며 이 지대를 

제외한 농업과 산업이 가능한 나

머지 땅에서 북한의 전체 인구가 

살고 있다. 기후는 겨울의 차가운 

시베리아 대륙풍만 제외하면 뉴잉

글랜드 지역의 기후와 유사하다. 

사슴, 영양, 야생 비둘기,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들도 서식하고 있

다. 북한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족은 자신들의 중국 

유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문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다.

삶의 모습

2차 대전 이후 북한은 농업국가

에서 산업국가로 변화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력공급이 충

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업화를 추진하던 때에 북한의 

많은 한족들이 산업도시들로 이주

해왔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지역

산업으로 꼽을 수 있는 3가지 분야

는 강철과 철의 생산을 포함한 철

강산업, 산업 및 농기계 산업, 방직

업이다.

북한에서 철도는 도시간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진다. 

반면 자동차는 거의 사용되지 않

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교통수단 

발달을 위해 그리 중요하게 고려

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 도로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포장되지 않

은 경우도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

의 주요 교통수단은 도보와 자전

거를 이용하는 것이다.

1950년, 한족의 결혼은 반드시 

중매혼이 될 필요는 없다는 내용

의 만다린 법이 통과됐다. 또한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신부를 사기 위

한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여자들도 이혼을 정식으로 신청하

는 것이 허락됐다. 과거와 달리 오

늘날 한족사회에 있어서도 사랑을 

기초로 한 결혼이 이상적인 결혼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성년

자의 결혼은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부의 

가족이나 신랑의 가족이나 어느 

쪽이든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한족에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학교공부를 잘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인식하

며 방과후 시간에도 공부할 시간

을 갖는다. 2000년 넘게 한족들은 

체액균형(humoral balance) 이론

을 발전시켜왔는데, 이 이론은 신

체 안에 있는 피, 점액, 담즙, 흑담

즙이라는 네 가지 액체들의 균형

에 대한 것이다. 치료를 위해 침이

나 자침으로 자극하는 것은 이러

한 이론의 결과이다. 오늘날 침법

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서구 나라

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침 치료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절하고, 고

통을 덜어주며, 수면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한족들은 

자신들만의 중국 토속전통을 그대

로 유지해왔다. 즉, 가족간의 강한 

유대관계를 중시하며, 중국에서 

한 가정 한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

과는 반대로 한족사회에서는 자녀

들의 출산을 환영하고 있다. 한족

의 민족 성향은 자기 신념과 의지

가 강하면서, 융통성이 있고, 근면

하고 검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앙

북한에 있는 한족의 3/4은 무종

교이며 15%는 무신론자다. 이러한 

높은 무종교 비율은 공산주의 정

부가 모든 종교 활동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국 민속신앙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의 세계로 떠나기 전에 썩지 

않고 남아있는 해골이나 뼈에 머

물면서 이 세상을 떠돈다고 믿는

다. 즉, 그 영혼들이 마치 살았을 

때 이 세상에서 생활한 것처럼 죽

은 후에도 영혼의 상태로 이생을 

떠돌며 생활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렇게 떠돌며 생활하던 

영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

상의 영혼"(ancestral spirit)으로 

모시는 나무나 종이로 만든 영혼 

위패에 와서 쉰다고 믿는다. 만약 

이러한 떠도는 영혼들을 달래지 

않으면 이 영혼들이 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족들은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북한에 있는 16만7천명의 한족 

중에서 기독교인은 20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다린어로 

된 기독교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

지만 이들을 위해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하나도 없다. 그

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첫걸음은 기도일 것이다.

북한의 한족(Han Chinese)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제24회 세계오순절대회 브라질 상파울루서 개막

3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오순절교회의 

회합인 ‘제24회 세계

오순절대회(PWC)’가 

7일 브라질 상파울루

에 있는 브라질하나

님의성회 본부교회(

조세 웰링턴 목사)에

서 개막했다. 5천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는 오는 10일까지 ‘성령운동을 통한 교회 성장과 부흥’

을 주제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모색한다. 

개막식에는 세계복음연맹(WEA)에선 에프레임 텐

데로 총무를 대신해 브라이언 스틸러 국제대사가, 세

계교회협의회(WCC)에서 울라프 픽쉐 트베이트 총무

가 참석했다.  

이날은 1822년 브라질이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기념

일로 도시는 한산했다. 하지만 PWC 현장은 성령을 갈

구하는 이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 열기는 십자가 퍼

포먼스를 통해 구현됐다. 개막식 첫 순서로 브라질 오

순절교회 어린이 2000여명이 찬양했다. 이들은 파란

색 조끼를 입고 무대 위가 아닌 무대 아래에 십자가 모

양으로 줄 서 노래했다. 이어 입장한 기수단도 역시 십

자가 모양으로 줄을 섰다. 십자가는 ‘나는 죽고 성령으

로 충만한 삶’을 의미했다.

세계오순절협의회(PWF) 프린스 구너랏남(말레이시

아 갈보리교회 목사) 회장이 시편 133편을 본문으로 

강연했다. 그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며 “기쁨과 기름부음은 하나님 앞

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앞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모든 문제

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회를 주관한 조세 웰링턴 목사는 참석자들을 축복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고 

인사했다. 

둘째 날엔 PWF 자문위원인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

회 목사가 주강사로 나섰다. 그는 사도행전 19장 1-7

절 말씀을 토대로 목회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믿음

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

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결국 유럽과 미국의 쇠락하는 교회들처럼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령 충만을 받으려

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

장 비결도 기도”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

나님이 일하신다, 바쁜 목회자와 지도자일수록 더 기

도해야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또 “교

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며 “그냥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

음을 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에는 PWF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프린스 구너랏남 목사가 회장에 재선됐고, 이영훈 목

사도 PWF자문위원으로 앞으로 3년간 더 활동하게 됐

다. 차기 PWC 일정도 확정했다. 제25차 PWC는 2019

년 8월 27-30일 캐나다의 캘거리에서 ‘스프릿 나우

(Sprit Now)’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순절운동은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를 재현하려는 운동이다. 세계복음연맹(WEA)을 주축

으로 하는 복음주의 운동과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함께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3대 운동 중 하나다. 오순절 운동은 100년 

이상 지속돼 왔으며 최근 남미를 중심으로 교회성장

을 주도하고 있다. 

전세계 아동 2800만명 터전 잃고 피란 중

잇단 분쟁으로 전 

세계 아동 2800만명

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피란을 떠난 것으

로 조사됐다. 유니세

프(UNICEF)는 7일 

보고서 ‘뿌리째 뽑힌

(Uprooted): 난민·이주 아동이 처한 커지는 위기’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전과 분쟁 때문에 거주지를 잃은 

18세 이하 아동은 280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0

만명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100만명은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700만명은 국경을 넘

지 못한 채 ‘역내 난민’으로 머물고 있다. 

홀로 국경을 넘는 아동도 크게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10만명이 78개국

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3

배가량 증가했다. 아동 난민의 경우 이주 과정에서 맞

닥뜨리는 익사, 탈수, 영양실조에 더욱 취약하다. 인신

매매, 강간, 살인에도 쉽게 노출된다. 난민으로 정착하

더라도 차별과 제노포비아(이방인 혐오증)가 기다리

고 있다.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는 “지난해 익사한 채 

해안가에 떠밀려온 에일란 쿠르디의 지울 수 없는 이

미지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며 “이제 연민을 넘

어 전 세계 아동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

조했다.

그러나 난민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하다. 같은 날 영

국 이민부는 난민캠프가 설치된 프랑스 항구도시 칼

레에 장벽을 건설키로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항구와 연결된 도로를 따라 길이 1㎞ 높이 4m

의 장벽이 이달 중 착공, 올해 안에 완공될 전망이다.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이곳에서는 도버

해협을 건너는 트럭에 올라타려는 난민들이 자주 목

격되고 있다. 

오바마, 첫 무슬림계 연방판사 지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

통령이 사상 최초로 무

슬림계 인사를 연방판

사직에 지명했다.

허핑턴포스트는 7일

(현지시간) 오바마 대

통령이 무슬림계 아비

드 리아즈 쿠레시를 워

싱턴DC 연방판사로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는 “

미국의 법정 임무 위해 쿠레시를 지명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며 “나는 그가 미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만

약 쿠레시가 최종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면 미국 역사

상 처음으로 무슬림계 연방 판사가 탄생하게 된다. 

파키스탄계 무슬림인 쿠레시는 현재 워싱턴의 법률

회사 라담 앤 왓킨스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의료 사기와 보안 위반 분야의 전문가다. 그러나 상원

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

돼 쿠레시의 취임 가능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

로 보인다. 

9·11테러 15주년…"아직도 아들을 떠나 보낼 수 없다"

약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테러 15주

년인 11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가장 많은 사

망자가 발생한 뉴욕 맨

해튼의 월드트레이드

센터 자리, 일명 그라

운드 제로(Ground Zero)의 국립 9·11 메모리얼박물

관에서는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8시 40분부터 

미국 국가를 부르고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는 행사가 

시작됐다.

15년 전 이곳에서는 알카에다 소속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중에서 납치된 비행기 두 대가 쌍둥이 고층빌

딩을 들이받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다. 

당시 두 개의 빌딩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리에는 메

모리얼박물관과 3개의 새로운 고층빌딩, 그리고 추모

공원이 들어섰다.

이날 추모행사에서는 15년 전 비행기의 첫 번째 충

돌이 있었던 8시 46분에 맞춰 종이 울렸고 모두 묵념

의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비행기가 빌딩과 충돌했던 

9시 3분에도 종이 울렸다. 또 워싱턴DC에 있는 국방

부로 비행기가 돌진했던 9시 37분, 월드트레이드센터 

남쪽 빌딩이 무너졌던 9시 59분, 펜실베이니아 주 섈

크스빌에서 비행기가 충돌했던 10시 3분, 그리고 월

드트레이드센터 북쪽 빌딩이 내려앉았던 10시 28분

에도 각각 종이 울렸다.

추모행사에서는 테러로 희생됐거나 구조작업을 하

다가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

다. 단상에 올라서 희생자의 이름을 부른 사람에는 유

족뿐만 아니라 현 뉴욕시장인 빌 드블라지오와 전 뉴

욕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와 루디 줄리아니 등도 포

함됐다.

테러로 아들을 잃은 톰 애콰비아는 "15년이 지났지

만, 아들을 잃은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들을 결코 

보낼 수 없다"며 절절한 사랑을 호소했고, 역시 아들

을 떠나보낸 도시 에스포시토는 "15년이 15초 같았

다"며 악몽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심경을 전했다.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도 그라운드 제로를 방문했

다. 이들은 행사에는 참석했지만 2011년 이후 정치인

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는 관례에 따라 마이크를 잡

지는 않았으며, 이날 하루 동안 정치광고를 하지 않는 

전통에 따라 광고도 중단했다. 클린턴은 행사 도중 어

지럼증을 느껴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렸

다. 백악관에서는 첫 번째 비행기 충돌 시간인 8시 46

분에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국방부 건물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참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 다양성을 강조한 뒤 "미국의 적들이 다양한 미국인

을 서로 갈라놓지 못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국방부

는 9·11 테러리스트들이 노렸던 대상 중 하나였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텔레비전 프로

그램에 나와 "미국은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다"면서도 

"단독 또는 자생적인 테러리스트에 의한 잠재적인 테

러 위협은 아직도 남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펜

실베이니아 주의 샐크스빌에 있는 플라이트 93 국립

기념관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

면서 넋을 기렸다.

경주 규모 5.8 지진, 상하이에서도 진동 감지

12일 한국 경주에

서 발생한 지진은 중

국 상하이에서도 진

동을 느낄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직후 중국 웨

이보(微博·중국판 트

위터)에서는 네티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흔들

림을 느꼈다", "약간의 어지럼증이 느껴졌다", "상하이

의 30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조명이 흔들릴 정도였

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중국의 지진관측당국인 지진대는 속보로 

한국 경주에서 오후 6시44분 규모 4.9의 지진에 이어 

오후 7시32분 규모 5.3의 추가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

했다.

중국 매체들도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을 인용해 경

주 지진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신화통신은 연

합뉴스를 인용해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

으며 서울에서도 명확히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는 소

식을 올렸다.

이어 각 매체도 경주에서 잇따른 2차례의 지진 소

식을 전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강도 만난 92세 할머니, 말씀으로 전도까지

믿음이 좋은, 강도 

만난 92세 할머니 이

야기가 SNS에서 새

삼 화제가 되고 있다. 

기독교 커뮤니티 '갓

톡'은 8일 평소에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펄린 자코비 할

머니의 사연을 전했다. 자코비 할머니는 강도를 막고 

오히려 그를 전도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니다.

때는 2007년 11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코비

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강도가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다. 강도는 총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

박했다. 

그러자 자코비는 "나는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없다"

며 "당신이 나를 빨리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당신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라고 당당히 

맞섰다. 이어 "예수님은 이 차 안에도 계시고, 내가 가

는 곳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할머니의 말씀에 당황한 강도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자코비는 강도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10분 정도 전도를 했다. 

그러자 강도는 "오늘은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

요"라고 말했다. 자코비는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

어요. 지금 기도하세요"라고 권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전부인 10달러를 

강도에게 주었다. 자코비는 강도에게 "이 돈을 술을 

사는데 쓰지 마세요"라고 말했고, 강도는 감사해 하면

서 돌아갔다. 

다시 피말리는 혼전…CNN “트럼프, 무당파서 20%P 앞서”

미국 대선(11월 8

일)까지 9주밖에 안 

남은 지금, 힐러리 클

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

히 높다. 하지만 도널

드 트럼프 공화당 후

보의 추격세가 만만

치 않아 클린턴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전국 지

지율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거의 없어지거나 트럼

프의 우세로 역전되기도 한다. 다만 주(州)별 승자 독

식 구조에 따른 선거인단 확보에선 클린턴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7일 발표된 CNN방송과 리서치 업체 ORC의 공동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를 찍겠다는 일반 유

권자가 45%로 클린턴 지지(43%)보다 많았다. 지난 7

월 양당 전당대회 직후 클린턴이 트럼프를 8-10% 포

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렸던 것을 감안하면 극적

인 상 44%로 트럼프(41%)에 3% 포인트 앞섰다. 또 

실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클린턴을 지목한 

비율이 59%로 트럼프(34%)를 압도했다.

CNN은 일반 유권자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역전한 

것을 두고 “레이스가 거의 대등해졌다”고 평가했다. 

무당파가 트럼프 쪽으로 기운 덕분이다. 이번 조사에

서 무당파의 49%가 트럼프를 지지한 반면, 클린턴 지

지는 29%에 그쳤다. 때문에 무당파를 포함한 부동층 

표를 상당부분 가져갈 수 있다면 트럼프에게도 승산

이 있다.

CNN은 투표 열기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은 것도 트

럼프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지지층은 투표 

의욕이 비교적 낮은 반면, 트럼프 지지층은 상당한 열

의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CNN과 다소 상반되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WP와 리서치 업체 서베이몽키가 

한 달간 전미 50개주 판세 조사를 벌인 결과, 클린턴

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244명으로 당선권(270명)에 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126명을 얻는 데 그

쳤다. 

50개주 가운데 클린턴의 지지율이 4% 포인트 이상 

앞서는 곳은 20개주이며, 트럼프가 앞서는 곳도 20개

주였다. 우세 주 숫자는 동률이지만, 선거인단이 많이 

걸려 있는 대형 주에서 클린턴이 승기를 잡은 탓에 두 

후보의 선거인단 숫자 차이가 크게 났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4% 포인트 미만인 경합주

는 10곳이며 여기에는 168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

다. 단순 계산으로는 클린턴이 168명 중 26명만 확보

하면 승리할 수 있다. 29명이 걸린 플로리다주만 잡아

도 이긴다는 얘기다. 

그러나 CNN 조사에서처럼 무당파 표심이 트럼프

로 쏠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가 경합주 10곳

을 싹쓸이하고 판세를 뒤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2016년 9월 17일 토요일 7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특   집www.chpress.net

최진태(崔鎭泰)는 1872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나 서울 정동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가 정동감리교

회에 출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유다. 그런데 하와이 성공회 한인

교회 설립에 관계한 것으로 보아 

정동성공회교회에 출석하였을 가

능성도 있다. 그가 하와이로 오기 

직전 마지막 한국에서 거주했던 

곳은 서울의 애방정(Ai Pang 

Chung)이었다. 당시 1892년경 감

리교인인 박엘리자벳과 결혼한 그

는 네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하와이

재한 미국북감리교 선교부가 9

명의 한인 전도사를 하와이에 파

송할 때 최진태도 파송 받는다. 최

진태(Choi Chin Tai)는 1904년 5

월 20일에 가족은 한국에 두고 홀

로 ‘시베리아’ 선박에 몸을 싣고 하

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1904

년 8월과 9월 중 최진태가 하와이

를 6주 방문한 내한 미국북감리교 

파송 윌리암 A. 노블 선교사를 가

까이에서 만나 3개월 전에 떠나온 

고국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한인 성공회

최진태는 1905년 정현구와 김

익성 등과 함께 성공회 감독 헨리 

B. 레스태릭을 찾아가 한인 성공

회교회를 세우도록 부탁했다. 감

독 레스태릭은 최진태가 성격으로

나 지적으로나 유능한 지도자로 

판단하여 그를 ‘교리인’(Catechist)

으로 임명한다. 그런데 최진태가 

1904년에 자원하여 성공회의 ‘교

리인’이 되었고, 세인트 엘리자벳 

성공회교회의 W.E. 포트윈 신부를 

만났다는 기록도 있다. 한인성공

회는 1905년 2월 20일 백인으로 

조직된 호놀룰루 세인트 앤드류스 

교당에서 설립되었다. 

코할라, 엘리엘리 및 콜로아

1905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

지 개최한 제1회 미국북감리교 하

와이 지방연회는 최진태를 하와이 

섬의 코할라로 파송한다. 그는 

1907년까지 2년간 이곳에서 사역

하였다. 그가 코할라로 임명받던 

해인 1905년 8월, 모 지방신문은 

이곳에 범죄가 많은 곳으로 보도

했음으로 한인들을 보호하는 차원

에서 그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했을 것으로 본다. 최진태는 1907

년에는 카우아이 섬의 엘리엘리와 

콜로아에 임시목사로 파송되었다. 

그 해 11월, 그는 엘리엘리에서 한

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육영학

교를 설립하는 공을 세웠다.

힐로와 올라아 그리고 하카라

우

1908년, 최진태는 하와이 섬의 

힐로와 올라아로 임명되었고, 

1909년까지 2년간 섬겼다. 이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광대한 지역이라 

순회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올

라아는 파할라와 호노카와 더불어 

강하고 활발한 교회였다. 1908년

에는 김봉K와 박화T 등 두 명의 

권사가, 그리고 1909년에는 김창S

와 박화B 등의 두 명의 권사가 최

진태와 동역했다. 1908년 현재 올

라아교회는 42명의 학습교인, 24

명의 정교인, 2명의 유아세례 교

인, 27명의 세례교인이 있었고, 2

개 처의 주일학교에 14명의 교사

가 130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

치고 있었다. 본 교회의 교회 재산

은 250불에 달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한인 노동자의 이동으로 

교세가 저조하였는데 34명의 학습

교인, 13명의 정교인, 8명의 세례

교인이 있었고 3개 처의 총 30명

의 주일학교 학생을 5명의 교사가 

담당을 했다. 

최진태는 1909년, 하와이 섬의 

하카라우에도 파송되었다. 1909년 

3월 현재 본 교회는 4명의 학습교

인, 6명의 정교인, 19명의 세례교

인이 있었고, 1개 처의 주일학교 

학생 21명을 위하여 8명의 교사와 

직원이 수고했다. 1909년 그는 2

년차 예비 목사였고, 김최S 권사

가 그의 목회를 협력했다. 

최진태는 힐로 한인소학교를 운

영했다. 본 학교는 

1907년 4월에 설립

되었음으로 최진태

가 이곳에 부임하기 

1년 전이었다. 1906

년 5월에 올라아 농

장에서 공덕화와 신

판석 등의 발기로 조

직된 혈성단이 1907

년 9월에 하와이 24개 단체 대표

자와 더불어 결성한 ‘한인합성협

회’에서 최진태도 관여했을 것이

다. 하카라우가 조직한 ‘동회’도 위

의 ‘한인합성협회’에 가입하였음

으로 ‘한인합성협회’의 하카라우 

지부에서도 최진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진태는 1908년 미국북감리교 

하와이연회 

산하의 ‘성경 

및 소책자’ 

위원회에 배

속 받아 일본

인 E. 토키마

사와 한국인 

이경직과 함

께 섬겼다. 

본회는 전해

에 비해 상당

한 효과를 

생 산 했 고 , 

조셉 H. 리

차드스 부인

이 쓴 “와 보라”가 영어와 일본어

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이 읽기

를 권장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어

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다. 본 위원

회는 1909년에 한국에서 성경과 

소책자를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을 

하였고, 한국에서 구약 성경이 출

판될 것을 크게 기대하였다.

호노카아, 쿠쿠이하엘리, 파파

아로아

최진태의 1910년 사역지는 하

와이 섬의 하노카아, 쿠쿠이하엘

리 그리고 파파아로아다. 파파아

로아에는 이미 예배당이 있었다. 

1910년 하와이 인구조사에 따르

면 최징태(Choi Ching Tai)로 기

록된 그는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하노카아와 쿠쿠이하엘리까지 순

회목회를 했다. 본 인구조사를 통

하여 최진태가 1904년에 하와이

로 이주하였고, 37세의 기혼자인 

그가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음

도 추가로 알게 된다.

호노카아는 항일운동과 일화배

척을 추진한 ‘동회’가 결성된 곳으

로 본 동회가 1907년 9월에 결성

된 ‘한인합성협회’에 통합되었음

으로 최진태도 본 ‘한인합성협회’

에서 활동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1910년 3월 20일에 하와이 지방

연회에서 이경직, 홍치범, 김영식, 

김유순 등 5명이 목사 안수를 받

을 때 최진태는 그는 그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스프렉켈스빌

최진태는 1911년에는 마우이 

섬의 스프렉켈스빌로 그의 임지를 

옮겼다. 그는 1912년까지 2년간 

이곳에서 목회했다. 이곳은 홍치

범이 목회했던 교회로 이미 예배

당이 있었다. 

소천

최진태의 부인 최엘리자벳은 

1912년에 네 명의 딸과 함께 1904

년에 혼자 하와이로 온 남편 최진

태와 합류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

몄다. 그런데 최진태는 1913년 마

우이 섬의 스프렉켈스빌에서 소천

했다. 향년 41세였다. 가족과 헤어

졌다가 다시 만난 지 1년이 되던 

때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박엘리자벳

최엘리자벳은 최진태의 사후 본

인의 성을 되찾아 박엘리자벳으로 

불렸다. 그녀는 호놀룰루로 이주

하여 1914년에 이승만이 시작한 

한인중앙학교 여학생 기숙사 사감

으로 활동했다. 

박엘리자벳의 구국운동은 1913

년 4월 기존의 4개의 여성단체가 

통합하여 하와이 호놀룰루에 ‘대

한부인회’가 결성될 때 발기인 중 

한 사람이 되었을 때부터다. 그녀

는  본 기관이 추구하는 자녀의 국

어 교육 장려, 가정 일용사물의 일

화 배척, 교회와 사회단체 후원 및 

재난 동포 구제 노력을 꽤했다. 본

회가 카우아이 섬 콜로아에 첫 지

부를 설치할 때 1907년에 그곳에

서 목회한 남편 최진태의 인맥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 해 9월부터 

전도위원이 되어 그녀는 조매륜과 

더불어 전도에도 열심이었다. 그 

후 ‘부인구제회’와 ‘동지회’에도 크

게 활동하였는데 그녀가 독립유공

자로 추서될 만했다. 

박엘리자벳은 1919년 이승만의 

소개로 국민회 회장이었던 안현경

과 재혼했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10. 최진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1904년 가족 두고 하와이로 파송, 19012년 가족 상봉했으나 이듬해 별세

하와이 섬 돌며 순회목회...사후 부인 박엘리자벳이 구국운동과 전도 열심

최진태

헨리 B. 레스태릭 신부

파파아로아교회 1910

최진태, 1910년 인구조사

대한부인회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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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경적인 예배 요소

성경적인 예배 요소는 무엇일

까? 구약의 예배에서는 단순히 제

물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서 아주 귀

중히 보시는 존재이다. 이처럼 신

약의 예배도 예배 행위가 예배드

리는 자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

에 예배자가 감당해야 할 예배의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자의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몸과 환

경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모든 자

비하심으로 성도들을 위해 권하

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

을 명함으로 이것이 진정 합당한 

영적인 예배임을 밝히고 있다(롬

12:1). 그러면 하나님께서 규정하

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요소가 무엇일까? 과거의 개혁주

의 지도자와 교회에서 사용한 예

배의 순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

용했던 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

다.

(가)예배의 부름 (나)죄의 고백

과 용서를 위한 기도 (다)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라)성경 읽기(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한 장씩) (

마)강론 및 성례 (바)헌금 (사)긴 

기도와 주기도나 시도신경 및 십

계명 암송 (아)시편 찬송 (자)축복 

선언

이 부분 중에서 성례에 대해서

는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린 것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개

혁교회에서 주일마다 사도적 방

식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위로와 은혜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매주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기에 월 1회 정도 시

행하되, 제네바에 있는 교회들마

다 돌아가면서 시행하도록 제안

했다. 그러나 시 의회는 1년에 4

번이면 충분하다고 결의함으로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9월 첫 주

일에 시행하게 했다. 

성찬식이 되면 그 전 주간에 목

사와 장로가 함께 각 가정을 심방

하여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와 종

교적인 지식을 점검하고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자

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사

랑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소심하

여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고 모든 사람들

이 주님께 나아오기에 충분한 주

님의 자비하심을 권하였다. 성찬

의 떡은 목사가 돌리고 장로와 집

사는 잔을 돌렸다. 

2)위 예배 순서는 스코틀랜드

(Scotland)에서 존 녹스(John 

Knox)가 제정한 공공예배순서 혹

은 녹스 예식서(The Book of 

Common Order, Knox' Liturgy)

에 반영되어 1648년 웨스트민스

터(Westminster) 신앙고백서의 

예배 모범 지침서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되었다. 이것이 현대의 스

코틀랜드 장로교의 예배순서라고 

할 수 있다.

(가)예배의 부름 (나)은혜와 조

명을 위한 기도 (다)성경읽기(신

약과 구약에서 한 장씩) (라)시편

찬송 (마)죄 회개와 도고 기도 (

바)설교 (사)감사와 간구의 기도 (

아)긴 기도와 주기도 암송 (자)시

편찬송 (차)축복선언.

칼빈의 예배순서와 스코틀랜드 

장로교 예배 순서의 공통적인 특

징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찬송, 기도, 말씀 선포, 성

경읽기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예배 순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

다. 특히 주기도나 십계명, 사도신

경은 주로 성례식과 관련하여 고

백되었다. 헌금 시간이 따로 명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특이하다. 

칼빈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

제 헌금을 예배 순서에 포함하는 

것을 용납했지만, 1549년 이후에 

자신의 예배순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함에 헌금하게 했다.

위의 예배 순서는 예배 기도가 

둘로 나뉜다는 점이 특별하다. 우

리에게 익숙한 목회 기도는 장로

가 아니라 목사가 했다. 또 성령

의 조명을 위한 기도와 회개, 사죄

를 위한 기도 및 도고의 기도를 

나누어 대표 기도를 두 번 했다. 

그러나 지금 스코틀랜드 장로교

회는 그대로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목사가 그 모든 기도를 아

울러 한 번의 목회 기도로 대체하

고 있다.

  

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서 말하는 예배의 요소에 대한 지

침은 다음과 같다.

(가)감사의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

배의 특별한 요소이다(빌4:6). 이

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

구하신 것이며(시65:2),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

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사리 분

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

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다.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요

14:13,14; 벧전 2:5; 롬8:26; 요

일5:14; 시47:7; 전5:1,2; 히

12:28; 창18:27; 약1:6,7, 5:16; 

막11:24; 마6:12,14,15; 골4:2; 

엡6:18; 고전14:14). 기도는 합법

적인 것들과(요일5:14) 생존하는 

사람들과 장차 생존하게 될 사람

들을 위해서 하되(딤전2:1,2; 요

17:20; 삼하7:29; 룻4:12), 죽은 

자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

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

해서는 안된다(요일5:16).

(나)성경 읽기, 설교, 찬양, 성례

성경은 경외감으로 읽어야 한

다(행15:21; 계1:3). 건전한 설교

(딤후4:2)와 이해와 신앙과 경외

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

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약

1:22; 행10:33; 마13:19; 히4:2; 

사66:2),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찬양하는 것(골3:16; 엡5:19; 약

5:13),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

례를 올바르게 거행하고 합당하

게 받는 것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통상적인 예배 요소들

이다(마28:19; 고전11:23-29; 행

2:42). 

(다)종교적 맹세, 서원, 신성한 

금식, 특별 감사

종교적인 맹세(신6:13; 느

10:29), 서원(사19:21; 전5:4,5), 

신성한 금식(욜2:12; 에4:16; 마

9:15; 고전7:5),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감사들은(시107편; 에

7:5) 적당한 시기에 몇 차례 거룩

하고도 종교적인 방식으로 행해

져야 한다(히12:28).

4)위와 같은 예배들에 대한 모

범 지침서의 사항들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

다.

(가)성경읽기

성경읽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성

결하게 되고 그분의 백성들을 훈

육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목사

나 교사들이 해야 한다. 그러나 외

경(천주교에서 사용)은 단 하나도 

허용될 수 없고, 오직 신구약 성

경 66권에서 읽되 가장 잘 번역된 

모국어로 읽어야 하며(천주교에

서는 알지 못하는 라틴어를 사용

함), 무지한 자나 배운 자 모두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읽을 것인가는 목사

의 판단에 맡겼다. 그러나 대체로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씩 읽었다.

(나)공기도

공기는 말씀을 읽고 난 후에, 그

리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나서 설

교를 담당한 목사가 청중들에게 

말씀의 효력을 말하여 그들이 죄

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탄식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달라고 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

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갈급해야 하는 심령을 

가지도록 간구했다. 또한 말씀 사

역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했다.
younsuklee@hotmail.com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몸과 환경까지 드리는 것 

예배순서는 찬송, 기도, 말씀 선포, 성경읽기 기본으로 약간 차이

청교도 신앙 (1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청교도들의 예배 (4)

성품칼럼

잠재적 가능성을 찾아 탁월한 성공만들기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시각장애를 뚸어넘어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백악관 국

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에 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고(故) 강영우 박

사(1942-2012)이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인생의 새로

운 가능성과 도전정신을 삶으로 보여준 강영우 박사는 사실 태어날 때

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열다섯 살 때 날아오는 

축구공에 두 눈을 맞아 시력을 잃게 되면서 평범했던 그이 삶은 하루아

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아들이 실명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얼마 후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 이미 아버지를 여윈 상태에서 어머니

마저 돌아가시자 누나는 밤낮없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

났다. 두 눈이 실명되고 가족마저 떠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비통한 

마음을 부여잡고 수없이 이렇게 외쳤다. “앞도 못보는 내가 뭘 할 수 있

겠어!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서관

에서 점자책을 읽다가 한 문장을 발견했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불

평하기보다 가진 열 가지에 감사하라’,  “그래!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아

무것도 변하지 않아.” 

강영우 박사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갇혀 불평하던 것을 멈추고 내

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

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난관을 모두 극복하고 2008

년 국제로터리 인권상을 수상하며 UN세계장애위원회에서 부의장을 지

내는 등 국제 사회와 한국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

음을 유지하는 태도(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다. 좌절 속에서는 그 어

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다. 불평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것을 기

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숨어있던 잠재력이 현실에서 문제를 도파

하는 능력으로 발현된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한가지보다 현재 자신이 

있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글어 올리며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끊임없

이 계발했다. 

가능성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겉

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 숨어 있는 잠재력이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

동으로 드러나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힘, 그것이 바로 가능성이다. 

가능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가능성을 지니

고 있으며 또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특별한 잠재력이 있다. 단, 가능성은 

주위에 조언자나 멘토가 있을 때 더 쉽게 계발될 수 있다. 강영우 박사

의 아내는 남편이 인생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고통의 순간을 함께 하며 

이렇게 조언했다. “지금의 고난은 반드시 성공으로 바뀔거에요. 당신은 

지금처럼 연구에 몰두하면서 지금처럼 노력하시면 되요.” 남편의 가능

성을 믿어준 아내의 진심어린 조언은 강영우 박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강영우 박사는 훗날 자신의 성공에 대해 아내의 조언이 자신으로 하여

금 꿈을 향한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게 했다고 고백했다. 

다른 사람의 기능성을 믿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가족과 같은 가

까운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가능하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GE(General Electric)’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사원들의 잠재력

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1981년, GE의 CEO였던 잭 웰치(Jack 

Welch)는 “최고의 인재를 뽑을 수 있고 최고의 인재로 키울 수 있다면 

기업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사원들의 잠재력을 끌어 올리고

자 노력했다. 그는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사람 한 사람이 가진 가능

성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에게 멘토를 배정하여 잠재력을 발견하게 했

다. 결과는 아주 좋았다 사원들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평범한 사원도 A

급 사원으로 변신했다. 직원들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발전시켜 줌으로 

GE는 세계 1위(첨단 기계설비 제조분야)의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

었다. 

좋은 성품이란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개인과 기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힘은 좋은 성품에 달렸다. ‘나에겐 더 이상

의 가능성이 없다’고 불평하고 좌절했던 생각을 멈추고 기쁨의 성품으

로 나만이 가진 강점과 잠재력에 주목해보자.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합동)국

제총회(총회장 이서 목사)는 오는 

19일(월)부터 24일(토)까지 2016 

국제총회 및 GMI세계선교대회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

서 개최한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은혜한인교

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서 총

회장은 “지금은 전 세계가 복음이 

필요한 시대다. 오래지 않아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다

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헌

신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세계선교

대회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GMI소속 교회들이 

연합해서 선교에 헌신하는 모습은 

감동적이며 은혜가 넘쳤다. 이번 세

계선교대회가 우리가 사랑으로 하

나가 돼 하나님의 한 팀으로 헌신하

는 시간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

다. 

한기홍 GMI부총재는 “지난 34년 

동안 국제총회 산하 지교회들을 통

해 세계선교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셨다. 전세계에 GMI를 통해 74개

국에 520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으며 수천교회들이 개척되는 놀

라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번 대회는 현지 선교지에서 선교사

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제

자들과 동역자들이 함께 하여 선교

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

간이 될 것”이라 말했다.

GMI세계선교대회는 은혜한인교

회 중심으로 2년에 한번 개최해오

던 것을 지난 2008년부터 현재 시

스템인 4년에 한번 갖는 대회로 발

전시켜왔다. 

대회는 첫날 저녁 선교대회 개회

식을 갖게 되며 김광신 목사(GMI

총재)가 말씀을 전한다. 둘째 날부

터 넷째 날까지 네 번의 강의가 마

련됐는데 강사로는 박기호 교수(한

국교회와 선교운동), 박태수 선교사

(미전도종족선교의 전략과 실태), 

김정한 선교사(강소형 소형교회 구

축전략), 이재환 선교사(선교사 자

기관리)가 강사로 나서 강의하게 

된다. 

또한 20일에는 어떻게 하면 교단

에서 선교를 더 잘해나갈 수 있는지

에 대해 연구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

는다. 그리고 20일과 21일 저녁집

회시간에 각각 3명의 선교사들의 

간증시간을 갖게 되며 21일 오후에

는 4명의 선교사들의 선교보고 시

간을 갖는다. 

또 22일 저녁에는 9명이 목사안

수식을 갖는다. 그리고 20일부터 

22일까지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

지 교회정원에서 선교부스 및 먹거

리 장터를 열어 대회를 더욱 풍성하

게 만들 예정이다. 

한기홍 목사는 “이번 대회는 국

제총회만의 잔치가 아닌 초교파적

으로 모여 함께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참석 바란다고 당부

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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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446장 후렴 마지막 가사이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서” 과거에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불편했다. 너무 기복적인 것 

같아 부르기가 싫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껏 복이나 달라고 하는 것 

같아 유치하게 느껴졌다. 복밖에 모르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노래라

고 치부해 버렸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너무나 좋아 즐겨 부

르는 애창곡이 되었다. 간절한 기도제목이 되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새 힘이 솟고 희망이 생긴다.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

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

신 하나님은 참복을 내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예전

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복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은 기도로 끝이 난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잘못 해석하면 느헤미야를 복만 좋아하는 

탐욕의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는 복에 미친 사람이 아니다. 그

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성결운동을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한 지도자이다. 느헤미야는 그가 이

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외친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낮은 자

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

께 복을 구하는 것은 지존하신 주님 발아래 엎드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찬송가 첫 장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하나님

께 만복을 구하라.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복을 받아야 주

의 복을 나눌 수 가 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복을 받아야 한다. “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겸

손하게 복을 구하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느13:31).
   bible66@gmail.com

기/도/칼/럼

복을 주옵소서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새언약초중고등학교(교장 제이

슨 송)가 창조과학자이자 베스트셀

러 작가인 휴 로스 박사(Reasin to 

Believe 설립자 및 대표)를 초청해 

9일 저녁 7시 공개 특강을 개최했

다. 

제이슨 송 교장은 “지난 17년간 

새언약초등학교의 교장으로 학생

들을 지도해왔다. 과학의 발전 및 ‘

과학만능주의’ 사상에 묻혀 성장하

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

는 신앙과 과학에 대한 질문 및 의

심을 교회와 가정에서 신빙성 있고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못하고 있

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

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

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

다”고 말했다. 

로스 박사는 브리티시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토

론토대학교에서 천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30년간 다수

의 기독교 과학자 및 연구팀과 함

께 과학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 역

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

거 해왔다. 

또한 라비 자카라이어스, 윌리엄 

래인 크레이그 박사와 함께 기독교 

변증가로서 여러 무신론자 및 타 

종교인들과 불꽃 튀는 토론을 해왔

으며 다양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며 창조과학을 전파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자녀들의 이성교제와 데이트 폭

력에 대한 한인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는 오는 14일(수) 오전 10시

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우리 자

녀의 이성교제·데이트 폭력 미리알

기’라는 주제로 소그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미 지난 7일 데이트 폭력 세미

나를 개최했는데, 참석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다시한번 같은 주제

의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7일 세미

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이성교제 

및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원인, 폭

력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보이

는 특징, 폭력적인 관계에 있는 청

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배웠

다.  

7일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학부모

는 “데이트 폭력이란 것에 대해 잘 

몰랐고,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말이나 행동도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아이들과 이성

교제나 데이트에 대해서는 깊은 대

화를 나누는 것을 기피했는데 아이

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위험

이 높다는 것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를 맡은 가정폭력 지

원·예방부서의 제니퍼오 매니저는 

“부모님이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인

식을 높여야 아이들의 이성교제, 

데이트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도와

줄 수 있다”며 “건강한 관계란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로 서로의 바운

더리를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고 강조했다.  

▲문의 (213)235-4848

새언약초등학교 공개 특강

부모가 “이성교제·데이트 폭력 배우자” 

강사에 창조과학자 휴 로스 박사

한인가정상담소, 호응높아 14일 앵콜 세미나 

새언약초등학교에서 열린 공개특강에서 창조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휴 로스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데이트 폭력세미나를 7일, 오는 14일 ‘우리 자녀의 이성교

제·데이트 폭력 미리알기’라는 주제로 소그룹 세미나를 개최했다.

“선교 도전 받고 은혜 나눈다” 
2016 국제총회 및 GMI 세계선교대회 기자회견

2016국제총회 및 GMI세계선교대회에 관한 기자회견이 은혜한인교회에

서 열렸다

지난 6일 전유니버시티(CHUN 

UNIVERSITY, 총장 전기현 박사) 

개학식이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

균 목사)에서 열렸다. 

개학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말

씀을 전한 나성균 목사는 “누구나 

다 출세하고 부와 귀와 명예를 누

리고자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

지 않으므로 성공할 수 있다”며 “

많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람을 의

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참

된 성공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고 역설했다.  

나 목사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

운 나무가 역경인 가뭄에도 오히려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씀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곽선신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개

학식은 이영기 학장의 학교 소개에 

이어 총장 전기현 박사의 인사, 이

사들과 교수 소개, 학교등록 안내

와 학사 일정이 소개됐다.

또 지난번 뮤직 컴피티션에서 1

등상을 받은 Logan Williams(성

악)와 Keona Lim Rose(피아노)의 

연주가 있었다. 

이날 이사인 Mr. Robinson(Mrs. 

Robinson 대행)과 Mr. Proctor의 

스피치도 있었다. 
<기사제공: 전유니버시티>

지난 9월 4일 정대철 박사(남산

감리교회 장로. 전 민주당대표 국

회의원) 초청 신앙 간증집회 및 통

일세미나가 샌프란시스코 지역 UC

버클리 인근에  위치한 월넛크릭

GIM교회(담임 정윤명 목사)서 북

가주지역의 목회자들 및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오후 5시에 개최된 주일 저

녁예배 시간의 1부 순서의 신앙 간

증 "내가 만난 베드로"의 신앙 간증

에서 화해와 용서를 여러 예화를 

들어 간증하면서 현 남.북한 사태

도 화해와 용서를 통한 미래의 통

일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2부 통일세미나에서는 북

가주 각 지역의 교회서 참가한 성

도들과 목회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

에 진행된 세미나에서 남북통일 전

문가로 미주리주립대학 대학서 박

사학위를 취득한 정대철 장로의 발

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사드 현안에서는 중국의 영토에 

민감한 레이더인 FBR(Front Base 

Radar)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북핵의 위협이 되어질 때, 안보를 

위한 방어목적의 사드가 설치될 수

밖에 없는 필요성을, 중국에 이해

시키며 설득토록 해 안보와 함께 

경제해법 방법이 된다는 내용으로 

토론됐다. 

남북통일의 해법에서는 독일의 

통일을 예로 전하면서 당시, 서독

국민을 신뢰하며 통일에 기대감을 

갖게 한 것과 같이 인내와 용서, 화

해를 갖고 접근하자는 방안도 제기

됐다.

이어 북가주 콘트라코스타 지역

의 김인철 목사(거룩한축복의 교회 

담임) 인도로 “전쟁없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통성기도 순서가 

있었다.
<기사제공: 월넛크릭GIM교회> 

샬롯 소재 전유니버시티 개학식 

정대철 박사 초청 신앙 간증집회 및 통일세미나

전유니버시티 개학식을 마치고 학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정대철 박사 초청 신앙 간증집회 및 통일 세나가 진행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송

정명 박사)가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커뮤니티 뮤직스쿨을 개설했

다. 그동안 우수한 교회음악 지도자

와 음악가를 배출해온 WMU 음악

과(학과장 윤임상 교수)는 한인 커

뮤니티 교육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뮤직스쿨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모집대상은 K-12 및 성인반(취

미, 전공생)이며 모집과정은 피아노

(클래식, 재즈피아노), 기타(통기타, 

일렉트릭), 보컬(실용음악, 찬양인

도, 클래식, 재즈), 지휘(성가대), 베

이스기타, 드럼, 색소폰(알토, 테

너), 트럼펫, 바이올린, 첼로, 플륫, 

재즈화성학이다. 

모집은 수시로 하며 레슨은 주1

회 50분 레슨이며 강의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실시된다. 

커뮤니티 뮤직스쿨 강사인 김영

수 교수는 “WMU에서 실시되는 커

뮤니티 뮤직스쿨은 사회교육원 개

념이라 생각하면 된다. 다만 사회교

육원은 성인들이 수강하는 인식이 

있지만 WMU의 커뮤니티 뮤직스

쿨은 음대입학을 준비 중인 12학년

들을 위한 클래스도 마련돼 있다. 

또한 학교에서 강의가 이뤄지기에 

학원에 비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커뮤니티 뮤직스쿨은 

WMU가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개념이기도 하다. 특별히 찬양대 지

휘와 찬양사역에 관심이 있는 비전

공자 분들이 많이 수강했으면 한

다”고 말했다. 

음악과 교수진 및 대학원생, 로컬 

프로뮤지션으로 구성되어있는 

WMU커뮤니티 뮤직스쿨의 강사진

은 △지휘: 윤임상 교수(본교 음악

과장), 전창한 △피아노: 윤에스더(

본교 교수), 윤은경, 이미란 △기타/

재즈화성학 김영수 교수(본교교수) 

△기타: 김태혁 △드럼: 이정민 △

보컬: 전은선, 윤주영 △성악: 김유

리 △베이스기타: 종민석 △색소

폰: 캘빈박 등이다. 

수강료는 일반강사 1회 50달러, 

한달(4주) 200달러, 경력강사(대학

강사급, 박사학위소지자): 1회 60

달러, 한달(4주) 240달러이며 강의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1시부터 7

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까지다. 

▲문의: (213)388-1000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커뮤니티 뮤직스쿨 개설
청소년, 일반인 대상 피아노부터 재즈화성학까지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아시안프로

그램(디렉터 변명혜 박사)는 2016 

가을학기 개강예배 및 신입생 환영

회를 6일 오후 5시30분 LA 리저널

센터에서 거행했다. 

본교 권영수 학우의 찬양으로 시

작된 1부 예배는 함관호 학우가 기

도를 했으며 신원규 목사(좋은마을

교회 담임)가 요한복음 1장 43-51

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지홍 사모가 특송했으며 

변명혜 박사가 인사말을, 최장식 

목사(본교 한인동문회장)가 환영사

를, 그리고 다니엘 뉴먼 교수(본교 

목회학박사 한인프로그램 디렉터)

가 축도했다. 

이어열린 2부 신입생 환영 및 식

사는 학생회장 김진형 전도사가 학

생회 임원과 신입생을 소개하고 이

날 모인 모든 참석자들이 반갑게 

환영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2016 가을학기 개강예배 및 신입생 환영회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아시안프로그램 개강예배 및 신입생환영회에서 참석자

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뉴욕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황경일목사) 제 

79회 정기노회가 지난 13일 퀸즈장

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

렸다. 

예배는 황경일 목사 인도로 기도 

정기태 목사, 설교 황경일 목사, 성

찬예식 인도 허윤준 목사, 축도 장

영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경일 목사는 “부름의 상을 위

하여”(빌3:12-14)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리우 장애인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 마르시아 말사르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자기 맡은 일을 해낸 말사르처럼 우

리도 끝까지 목표를 향해 나가자”

고 노회원들을 격려했다. 

황 목사는 또 “우리는 천성을 향

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경주

의 목적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사

명을 이뤄가는 것이고 경주의 상은 

면류관”이라며 “오직 예수만 생각

하고 달려갔던 사도바울처럼 우리

도 믿음으로 달려가자”고 말했다. 

예배 후 서기 김성국 목사는 총회 

주소록 확인과 총회분담금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회비 납부를 촉구했

다.

회무처리는 서기사무보고 후 오

찬으로 정회한 뒤 다시 속회해, 헌

의 청원문서 접수보고, 각부보고, 

각 시찰보고, 회계보고, 선교사역 

보고가 있었다.

헌의 청원문서는 김대진 전도사(

예수부활교회) 정인수 목사(뉴욕좋

은교회) 교회 노회가입, 박병섭 전

도사 목사고시 청원, 임병순(뉴욕주

은혜장로교회) 교회이전 허락 청원 

등이 보고 됐다.

각부보고에서는 연합전도 세미

나, 책자발간, 야유회, 2017년 여름 

청소년연합수련회 등이 보고됐다. 

각시찰 보고에서는 단기선교 및 

노방전도, 새벽기도회, 설립기념예

배, 추계부흥사경회 등이 보고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남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남노

회(노회장 전현수 목사) 제 11회 정

기노회가 9월 6일 오전 10시30분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남노회는 이번 노회에

서 차세대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회예배는 인도 전현수 목사, 기

도 권영국 목사, 설교 임흥섭 목사

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 목사는 “다시 무장을 해야 할 

때”(삿8:22-28)라는 제목의 설교에

서 사사기의 본문을 통해 한국교회

와 한인교회를 점검하고, 지금은 영

적전쟁 중이며 재무장을 하지 않으

면 한국교회의 문제가 우리 노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성희 목사의 인도로 성찬

예식이 있은 후 서기 이선용 목사의 

광고와 부노회장 이재덕 목사의 축

도로 개회예배를 마치고 노회장 전

현수 목사의 인도로 회무처리가 진

행됐다.

신안건 토의에서는 △총회 재정 

지원을 위한 노회 분담금 미납액

(1,793달러) 납부 △노회의 미래적 

발전위해 노회 산하 목사후보생들

과 동부지역 신학생들, 노회원 자녀 

초청 세미나 및 만남의 교제를 갖기 

△장학금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

해 이재덕, 박준영, 임흥섭 목사를 

선임했다. △영어권 회원들 위한 노

회 제반 공문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발행하도록 하고 총회에도 청원키

로 했다. 
<기사제공: 뉴욕남노회>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 산

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

가 주관하는 ‘2016 청소년 할렐루

야뉴욕복음화대회가 9일과 10일 

양일간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렸다.

"일루미네이트"(Illuminate)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는 청소년 사역 

전문단체인 Pursuit NYC 설립자

인 샘 원 목사가 주강사로 초청됐

다.

샘 원 목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뉴저지에서 성장했으며 럿거스주

립대학교에서 커뮤니티를 전공하

고 얼라이언스신학교를 졸업, 

C&MA교단에 소속돼 목회자로 사

역하고 있다.

또 업사아이드다운 라이프교회 

담임 박지수 목사가 찬양팀을 맡았

다. 박 목사는 빙햄튼대학에서 철

학을 전공한 후 파이브타운스 칼리

지에서 음악을 전공했으며 얼라이

언스신학교를 졸업하고 15년간 찬

양사역자로 활동해왔다. 

강사가 설교한 후에는 세상의 빛

이 되고자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와 강사와 스탭들의 기도를 받았

다. 

한편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강

조한 교협은 예년과 달리 후원금 1

만 달러를 대회전에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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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청빙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가 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KAPC(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교단에 가입 또는 가입 가능하며 교단 

인정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개혁주의(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교회행사, 행정 및 교육 등에 경험이 있는 분으로 제출서류는 이력서(

가족사진 포함), 자기 소개서(사역계획내용 포함), 목사 안수증명서, 최

종학력 졸업증명서, 최근 설교 1편(CD 또는 DVD), 추천서 1통. 서류마

감은 10월 31일(월). 서류는 이메일(kwanhochung@hotmail.com

)이나 우편(26-06 163 St. Flushing, NY 11358)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917)750-8174

글로벌/뉴욕 여목연 창립 및 취임예배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전희수 목사) 창립 감사예배 및 

회장 취임식, 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 회장 취임

식이 9월 22일(목) 오전10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

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359-0166

교회이전 및 명칭 변경
뉴욕침례교회(담임 박춘수 목사)기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꿨다. 또 롱아일랜드 사요셋에 새 예배당을 구입해 9월 25일

(주) 오후 5시에 헌당예배와 은퇴식을 드린다. 

▲문의: (516)921-8040

전도사 청빙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팍에 위치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 블레

싱교회(담임 박희열 목사)가 유초등부 담당 전도사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이중언어 가능, 정규신학대학 졸업(재학

중)하고 사역에 열정과 헌신이 있는 자로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

서가 필요하다. 이메일 heeyeol318@yahoo.com

▲문의: (646)413-8577 

KAPC 뉴욕노회, 뉴욕남노회 정기노회

각 교단 노회 잇달아...차세대 관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

영춘 박사) 2016년 가을학기 개강

부흥회가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강사 조용덕 목사(말씀의교회 담

임)는 볼리비아와 브라질, 미국 선

교사로 21년간 사역했으며 선울신

학교 이사장, 총회(합동)부흥사회 

대표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미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

다.

첫날 부흥회는 강기봉 학생처장

의 인도로 허윤준 동문회장의 기도 

후, 장영춘 학장이 장학증서, 교훈

패를 수여했으며 허윤준 목사가 동

문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 조용덕 

목사가 “마지막 때”(벧전4:7-11)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

규본 학감의 광고 후 장영춘 학장 

축도로 마쳤다. 

둘째 날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

성국 목사)와 함께 드렸으며 조 목

사는 “그 이름 예수”(마1:18-25)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셋째 

날에는 “가라 그리고 전하라”(왕하

5:1-3)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지난 7월 19일부터 진행한 “부부를 

위한 사랑의 대화기술 업그레이드”

가 지난 9월 6일 종료됐다. 

세미나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부

부 및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돕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위한 대

화기술 △표현의 기술 △이해의 기

술, △갈등 및 문제해결 기술 등 10

가지 기술과 △부부 및 가족 원칙 

△사랑의 언어 등을 배우는 내용으

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통해 △배우

자의 모습 뿐 아니라 내 자신의 고

쳐야 할 나쁜 습관들을 발견하게 

됐다 △자라온 환경, 부모님의 모

습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나

에게 끼친 영향과 나의 모습이 남

편과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았고 대화기술을 통해 자신의 약

한 부분을 알게 됐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

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

음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 일정은 △뉴저지 지역: 뉴

저지 찬양교회에서 9월 22일-11월 

17일(매주 목요일) △뉴욕지역: 하

크네시야교회에서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매주 화요일) 열릴 예정

이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오직 예수”주제로 3일간
패밀리터치 “부부사랑 대화기술 업그레이드” 종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16년 가을학기 개강부흥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16년 가을학기 개강부흥회를 마치고 학생 교수들이 기념촬영 했다.

부부사랑 대화기술 업그레이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Illuminate 주제...교협후원금 1만불 전달
9-10일 ‘2016 청소년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2016 청소년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첫날 청소년들이 찬양하고 있다.

KAPC 남노회 노회원들

KAPC 뉴욕노회 노회원들



서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노회(

노회장 직무대행 김광철 목사)는 

제87회 정기노회를 8일 오전 9시부

터 오후 10시까지 주님세운교회(담

임 박성규 목사)에서 개최하고 신

임 노회장에 김신 목사를 선출했다. 

김신 목사는 “전임 노회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 노회장으로 사

역함에 있어 노회회원들께서 함께 

기도해주셨으면 한다. 도와주시고 

잘 이끌어주셨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광철 목사(노회장 직무대행)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부노회

장 김신호 장로가 기도했으며 고의

용 목사(주님세운교회)가 특별찬양

을, 김광철 목사가 ‘우리가 서로 사

랑하면’(요일4:7-12)이라는 제목으

로 설교를, 박성규 목사가 성찬식 

집례, 그리고 전노회장 강진웅 목사

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 김신 목사를 

노회장으로, 김동원 목사를 목사부

노회장, 장로부노회장에 이선규 장

로를 선출했다. 

또한 이날 노회는 목사안수식도 

함께 열렸는데 갈보리믿음교회 김

조셉 전도사, 영원한기쁨교회 이성

수 전도사, 주향교회 이승민 전도사

가 안수를 받았다. 

저녁시간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각위원회 보고, 신안건토의와 함께 

제42회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선출

이 있었다. 

다음은 제87회 서노회 신임노회

원 명단이다.

△노회장 김신 △목사부노회장 

김동원 △장로부노회장 이선규 △

서기 장요한 △부서기 박경희 △회

록서기 이현동 △회록부서기 임봉

한 △회계 맹경호 장로 △부회계 정

봉진 장로.

	
서중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중노

회(노회장 라세염 목사) 제31회 정

기노회가 12일과 13일 양일간 남가

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렸다. 

12일 저녁 8시30분에 열린 첫날 

정기노회는 내년 5월 9일(화)부터 

11일(목)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

최되는 제42회 총회에 참석하는 총

대선출과 헌법개정안 심의를 했다. 

노회 회무 전 열린 개회예배는 라

세염 노회장 사회로 부노회장 허정

학 장로가 기도했으며 남가주동신

교회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

는 교회‘(마5:13-16)라는 제목으로 

노회장이 설교했으며 백정우 목사 

집례로 성찬식을 갖고 백정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화요일 오전 9시에 열린 둘째날 

노회는 임원회 보고, 대외협력위원

회 보고, 감사 및 회계보고, 시찰회 

보고, 각부 및 위원회 보고가 있었

다. 

이어 목사안수식을 열고 아리조

나 새생명교회 김명신 전도사, 멕시

코 몬떼레이한인교회 손정균 전도

사, 주님의 마음교회 박경수 전도사

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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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교회 부흥성회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부흥성회를 ‘그래 괜찮아, 다시 시

작해!’라는 주제로 23일(금)부터 25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형준 

목사(서울 동안교회 담임)이다. 일정은 23일 오후 9시, 24일 오후 7시, 25

일 오전 8시, 11시.

▲문의: (909)591-6500 

임마누엘장로교회 말씀잔치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는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잔치를 16일(금)부터 18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인기 

목사(올랜도 비전교회)이며 일정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새벽 5

시 45분, 저녁 6시 30분, 주일 1, 2, 3부 예배. 

▲문의: (408)263-5100

한미특수교육센터 무료부모 교육세미나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 13353 Alondra Blvd, #110, Santafe 

Springs)는 무료부모 교육세미나를 23일(금)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강

사는 특수교육법 전문 제니퍼 장.

▲문의: (562)926-2040

남가주주님의교회 설립 감사예배 및 담임목사 환영예배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는 설립 33주년 감사예배 및 제5

대 김낙인 담임목사 환영예배를 18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626)965-9191

피아노반주자 모집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주일 2부 예배(오전 11시)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성가대 반주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서 이력

서를 이메일(jscoffice01@gmail.com)으로 30일까지 보내면 된다.

▲문의: (310)325-4020

2016 주택융자 무료세미나
2016 주택융자 무료세미나가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에서 개최한다.

▲문의: (213)368-2556

노회장 선출, 총대선출, 헌법개정안 심의
KPCA 서노회, 서중노회 정기노회

로즈펠리즈교회에서 열린 행복축제에서 본교회 시온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다

KCCD가 주최한 제15회 주택구입박람회가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열렸다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KCCD)가 주최한 제15회 주택구

입박람회가 10일 오전 9시부터 오

후1시까지 임마누엘 장로교회

(3300 Wilshire Blvd. LA)에서 개

최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택구입의 

이유 및 이득, 크레딧 회복 및 관리 

방법, 6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 

융자 회사를 통해 3대1 매칭을 통

한 1만5천 달러로 다운페이먼트 보

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첫 주

택구입자들을 위한 융자상품 등 다

양한 주제들을 다뤘다.

<박준호 기자>

로스펠리즈교회(담임 신병옥 목

사)는 2016행복축제를 11일 오후 

2시 개최했다. 

신병옥 목사는 “하나님께서 헐리

우드에서 믿음생활을 하는 우리에

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문화

의 중심지인 헐리우드에서 하나님

의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기를 원하

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꿈꾸며 4년전 첫발걸음을 시작했

다. 이번 행복축제는 헐리우드를 ‘

홀리우드’로 변모시키는 꿈을 가지

고 개최했으며 이웃은 타이교회 지

체들과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행복축제는 2시부터 본 교

회 친교실에서 미술 및 시전시회를 

가졌으며 3시부터 찬양과 시가 함

께하는 콘서트로 진행됐다. 

정문기, 이인미, 현태식, 윤일흠 

시인의 시낭송이 있었으며, 타이교

회 찬양단, 엘리스신 무용단, 본 교

회 시온찬양대, 보컬 벤자민 양 등

이 출연해 공연했다. 

이날 행복축제는 본 교회 원로 

윤일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15회 KCCD 주택구입 박람회

헐리우드를 ‘홀리우드’로 바꾼다!

그룹 노을의 강균성 간

증찬양집회가 11일 오전 

11시30분 충현선교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개

최됐다. 이날 강균성은 세

상에서 성공한, 축복받은 

연예인으로서의 삶이 아니

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

치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고백하고, 그 길을 함께 걷

기를 당부했다.

그는 “가수 강균성이 아

니라,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는 말로 간증을 시작했다. 

그는 “신앙생활의 근거

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

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런데 악한 영

들이 한주간 동안 엉망으로 산 것

을 지적하며 예배를 방해한다. 그

럴 때 일주일 동안 참 부끄럽게 살

았지만 이런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근거를 두

는 신앙생활 삶을 살아야 한다. 하

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 예배이다. 나의 

상태와 감정에 상관없이 예배 자리

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가수가 되는 과정과 연예인

으로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

며 그 안에서 함께한 하나님과의 

교재를 설명했다. 그는 “나는 하나

님이 필요하다. 무엇을 얻거나 이

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

체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라며 “

여러분도 전부를 가진 분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이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가진 자라는 것을 뛰어넘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예수님이 돼

야 한다고 말했다. 

강균성은 ”돈을 많이 벌고 인기

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제자훈련과 성

경공부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이렇게 

쓰임을 받았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우리의 신앙은 

틀어지기 쉽다. 이것이 바로 기복

신앙이고, 성공주의이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관

계가 더 친밀해지게 되고, 더 닮아

가게 됐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더 

써내려져 갔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

다. 믿음생활을 무엇이 이뤄지는 

것으로 연결시키지 말라. 믿음생활

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

나님께 영광 돌렸다. 
<박준호 기자>

“우리는 예수님 가치를 가진 자”
충현선교교회 강균성 간증찬양집회

로스펠리즈교회 2016 행복축제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린 가수 강균성 찬양 간증집

회에서 강균성 씨가 찬양하고 있다

KPCA 제31회 서중노회가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렸다

KPCA 제87회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에 선출된 김신 목사가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국 장로교의 양대 교단인 대한

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과 통합(총회장 채영

남 목사) 총회의 임원단이 7일 오

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의 연

합’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협력하기

로 뜻을 모았다. 한국교회의 대들

보와 같은 두 교단이 뜻을 함께한 

만큼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연

합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통합 사랑의 오찬 간담회’

라는 이름 아래 예장통합이 초대하

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양 교단 총회장을 비롯해 17명의 

교단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성희 

예장통합 부총회장은 해외 일정으

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양 교단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5년

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 교단의 실무책임자인 김

창수 예장합동 총무와 이홍정 사무

총장이 임원들을 상호 소개하는 동

안 참석자들은 인사를 주고받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

어갔다. 

채영남 총회장은 환영사에서 “한

국 장로교가 100회기를 맞이하기

까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

재 등 국가적·교회적으로 어려움

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두 교단을 

한국교회의 양대 산맥으로 세워주

셨다”고 말했다. 이어 “두 교단이 

큰 복을 받은 만큼 한국교회를 하

나로 모으고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모으

자”고 권면했다. 

박무용 총회장은 답사에서 “한국

교회교단장회의를 비롯해 채 총회

장과 대외적으로 자주 교류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 오면서 두 교단이 

중심에 선다면 한국교회 연합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

다”고 말했다. 또 “신앙적·신학적 

차이가 있지만 원뿌리가 같은 두 

교단이 소통의 폭을 넓히고 연합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 발전과 세계복

음화를 위해 좋은 씨앗이 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무와 이 사무총장이 

양 교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개

했고 1시간 30여분 동안 비공개 오

찬을 가졌다. 

박 총회장은 오찬후 “오늘 모임

을 통해 양 교단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연합에 앞장서자’는 데 

크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국교

회 연합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

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의 통합에 대해서는 “교회가 연합

하는 데 반대한다면 이상한 일”이

라며 “총회 임원회와 교단연합교류

위원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한 헌의안을 상정하고 총회 결의

를 거쳐 향후 방향을 모색해 갈 것”

이라고 전했다.

채 총회장도 “한국교회 연합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다”며 “예장통합 총회 역시 제101

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와 

연합사업위원회에 맡겨 한국교회

의 연합을 추진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

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남선 

목사)가 결국 목사부총회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채 8일 대전 중구 

계룡로 대전중앙교회(고석찬 목사)

에서 ‘제101회 총회 임원후보 정견

발표회’를 가졌다. 교단 역사상 목

사부총회장 후보 없이 정견발표회

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원장 백남선 목사는 “이중

직, 금품수수 의혹, 총회 선거규정

이 금하고 있는 회유·담합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목사부총회

장 후보 없이 정견발표회를 진행하

게 됐다”며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후보등

록 사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

다. 

현장에는 목사부총회장 입후보

자인 정용환(목포노회·목포시온성

교회) 김영우(충청노회·서천읍교

회) 목사도 참석했다. 정 목사는 인

터뷰에서 “일각에서 후보자 간 담

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며 “나는 상대 후보의 흠을 

잡아 떨어뜨릴 생각도 없고 오직 

정당하게 세워진 후보로서 총대들

의 선택을 받고 싶을 뿐”이라고 호

소했다. 김 목사도 담합 의혹을 부

인하며 “지난해와 달리 정견발표회

가 한 차례밖에 없어 아쉽지만 후

보 확정이 되는대로 총대들에게 준

비한 공약을 알리고 싶다. 선관위

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

다”고 말했다.

정견발표회는 선관위의 후보 약

력 소개에 이어 후보자들이 출마소

견과 공약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

됐다. 총회장 후보에 단독 출마한 

현 부총회장 김선규(평양제일노

회·성현교회) 목사는 “예장합동 총

회가 매듭짓지 못한 과거사들을 분

명하게 정리하면서 새 회기를 맞이

할 것”이라며 연금재단 납골당, 총

회와 총신대를 둘러싼 갈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목사·장로 재교육, 미자립교

회 지원 대책 마련, 다음세대 신앙 

확립 등에 집중하며 새로운 100년

의 첫 단추를 끼워나가겠다”고 공

약했다.  

유일하게 복수 후보가 출마한 부

서기 정견발표에선 기호1번 김상

현(수도노회·목장교회) 목사가 “총

회 재판국, 헌법수정위원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총대들을 섬기는 부

서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기호2번 

권순웅(평서노회·주다산교회) 목

사는 “3R(Reformation·Rebuild· 

Respect)운동을 펼쳐 총회를 개혁

하고 다시 세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정견발표회 후 제

11차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목사부

총회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

를 20일 열리는 차기 전체회의로 

미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이 주요 교단 중에서

는 이례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DD) 배치 결정을 

환영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

다. 관심을 모았던 한국교회연합(

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

기총)의 통합 추진 안건은 임원회

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예장 

대신은 7일 오후, 예정보다 하루 앞

서 정기총회를 폐회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는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온갖 유언

비어와 왜곡된 정보로 국론분열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국

가의 안보와 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

다. 

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슬

람의 확산과 침투 등 우리 사회 곳

곳을 파고드는 반 기독교적 공격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더욱 성결

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부정한 세력

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고, 세상을 

밝고 건강하게 지키는 일에 앞장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

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

한다”고 했다. 

선언문에서는 “우리 삶의 표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으며, 한마음 한

뜻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며 “미자립 

농어촌 개척교회가 희망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

며, 해외선교에 힘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매진한다”고 밝혔다. 

한교연과 한기총 통합 안건은 임

원회에 위임했다. 주요 교단이 이

번 가을 정기총회 이후 신임 총회

장 등 임원들을 선출함에 따라 새

로운 임원단들이 (통합을) 적극 추

진한다는 내용이다. 

예장통합의 특별사면 선포식이 

열린 총회 본부 4층 회의실은 시작 

전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근

래 들어 이단 해제와 관련된 행사는 

거의 없었다. 교계 기자와 교단 안

팎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근래 보기 드문 취재 열기도 돋보였

다.  

선포식 순서가 끝난 뒤 이어지는 

기자들과 총회 임원들 간의 질의응

답 시간에는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한 교계 전문지 기자는 “매번 이단

을 해제할 때마다 금품이 오갔다. 

이번에는 혹시 그런 일이 없었느

냐”고 묻자 총회 특별사면위원장인 

이정원 목사는 “교단 명예와 관련

된 일이다.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불쾌해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인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 특별사면을 받은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등장했다. 김

기동씨의 아들인 김성현, 변승우, 

이명범, 이승현(평강제일교회)씨였

다. 이들이 100여명의 교계 관계자

들과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등장하

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범씨는 “사면 결단을 내려준 

통합 총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바른 

복음을 전하겠다”면서 “재교육과 

지도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변승우씨는 “한국교회 앞에 공개적

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며 머리를 숙

였다.  

김성현씨는 “성경 중심적 신앙과 

전통 개혁적 신앙을 지키겠다”면서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해서 더 

겸손히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평

강제일교회를 맡고 있는 이승현씨

는 “한국교회, 예장통합 총회의 지

도에 따라 바른 신학의 길을 걸을 

것이다. 한국교회 일원으로 받아주

신 사랑과 용서에 감사하다”며 울

먹이기도 했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대표

회장 설동욱 목사) 교회일치위원회

(위원장 안준배 목사) 한국교회 연

합과 일치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

장 소강석 목사)가 주최한 제11회 ‘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시상식이 

9월 2일 오후3시 국회도서관 강당

에서 개최됐다.

금번 수상자는 이경숙 권사(국가

조찬기도회 회장). 이경숙 권사는 

제11대 국회의원, 여성가족재단 이

사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숙명여

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현 아산

나눔재단 이사장, 대한민국 국가조

찬기도회 회장으로 한국교회 연합

과 일치에 앞장서고 있다.

수상자 이경숙 권사는 수상소감

에서 “아직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를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지만 오직 믿음의 주요 온

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

으로 대한민국조찬기도회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가치를 실천함으

로써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라고 사명을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교회 

내와 교회 간의 갈등과 분열과 절망

이 해소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

와 화해와 희망이 회복되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뜨겁게 사

랑하며,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

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다”라

고 전했다.
<기사제공: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 배진기 목사, 이하 세성

협)와 ‘2017 종교개혁500주년성령

대회’(대회장 소강석 목사)가 종교

개혁 499주년을 맞아 유럽 종교 개

혁가들의 행적을 돌아보고 한국교

회의 개혁을 모색하기위한 순례 여

행을 시작했다.

지난 5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런던과 에딘버러, 파리, 제네바, 취

리히, 스투르스부르크, 하이델베르

크, 비텐베르크, 프라하 등 종교개

혁의 성지가 있는 유럽 각국의 주요

도시를 순례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두고 

장로교나 루터교가 아닌 초교파 성

령단체 세성협이 국내 교계에서 처

음으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 대

규모 순례단을 꾸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세계성령중앙협의회와 

‘2017 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는 13일까지 주요 종교개혁지를 둘

러본 뒤 종교개혁 성지나 다름없는 

비텐베르크대학교 로이코레아 대

강당에서 ‘2017 종교개혁 500주년 

비텐베르크 포럼’을 연다. 포럼은 “

한국교회가 해야 할 개혁방안”, 

“1517년 종교개혁 당시와 오늘의 

교회 개혁”, “우리는 한국교회 인테

그리티를 실천하겠습니다” 등 전체 

8개 주제에 걸쳐 진행되며, 새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 종교개혁 권위자 

마르틴 드로이 박사, 대학로순복음

교회 안준배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

다.
<기사제공: 세성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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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양대교단 “한국교회 연합 앞장”

목사부총회장 후보 빠진 초유사태

사드 배치 결정 환영 선언문 채택

“사면에 감사…바른 복음 전하겠다”

제11회‘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시상식 

세계성령중앙협, 종교개혁 순례 대장정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와 시상관련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계성령중앙협 종교개혁 순례 대장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합동·통합 ‘사랑의 오찬 간담회’ 개최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 임원후보 정견발표회’

예장대신 총회 폐막

예장통합 이단 해제 4명 특별사면 선포식 

◇김기동·故 박윤식, 25년 만에 

특별사면=특별사면 대상은 김기

동(김성현 씨와 성락교회) 변승우

(사랑하는 교회) 이명범(여·레마

선교회) 고 박윤식(이승현씨와 평

강제일교회) 등 이단 관련자 4명

과 통합교단 내에서 권징을 받은 

16명이다. 김기동·고 박윤식씨는 

제76회 총회(1991년)에서 이단으

로 규정된 지 25년 만에, 이명범씨

는 24년, 변승우씨는 8년 만에 이

단에서 해제됐다.  

이들은 사면 유예기간(2년) 동

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사면

과정 동행위원회(동행위)’의 지도

를 받게 된다.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피해

교회의 치유와 화해 등이다. 예장

통합 특별사면위원회 위원장 이정

원 목사는 “유예기간 중 사면을 

받은 자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사면취소를 결의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총회 임원회는 이

를 위해 ‘동행위 설치건’을 제101

회 총회에 헌의키로 했다.

채영남 총회장은 또 조선신학교

(현 한신대학교) 설립자인 고 김

재준 박사에 대한 제38회(195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의를 철

회하도록 제101회 총회에 청원키

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제38회 총회 당시 교리적 문제로 

면직을 당했다.  

◇특별사면 대상, 어떻게 선정

했나=특별사면 심의를 담당한 특

사위원회는 당초 대상 선정을 위

한 몇 가지 기준을 정했다. 기독교 

신앙의 비본질적 부분에 대해 이

단 정죄를 받은 자, 신앙의 본질을 

훼손했으나 반성하고 개선하겠다

는 의사를 밝힌 자, 사면 이후 교

정 차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

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자 등이

다. 이정원 특사위원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본 교단의 상설기구인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해 재차 

검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사 선포와 관련, 이달 말 열리

는 제101회 총회 총대들의 결의를 

거쳐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 답변이 제시됐다. 이 목사는 “

이번 이단관련 특사 조치와 관련

된 모든 결의 내용과 예규, 헌법 

등 교단의 자료를 법무법인에 제

공했다”면서 “이에 대해 ‘100회기 

내에 사면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과 향후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

했다.  

◇남은 논란은=예장통합의 이

번 특별사면은 지난해 제100회 총

회의 주제였던 ‘화해’를 실천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

안 사면의 대상과 조건, 절차 등을 

놓고 이견과 반대가 적지 않았기

에 새로운 논란이 일어날 불씨는 

남아있다. 오는 26일 개회하는 예

장통합의 제101회 총회는 물론이

고 타 교단 총회에서도 이들 사안

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

다. 최악의 경우 이번 특별사면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예장통합 총회장을 지낸 박종순

(서울 충신교회) 원로목사는 “위

원회가 사면을 해줬는데 위원회의 

생각과 총대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예장통합에

서 이단을 해제했다고 한국교회 

전체가 한 것은 아니다”면서 “아

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

고 조언했다. 

◇155만 감리교인의 선택

은?=11일 기감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8일 후보 등록을 

한 결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한 

목회자는 권오현(홍천교회) 김영

진(은천교회) 전명구(인천대은교

회) 이철(강릉중앙교회) 허원배(

성은교회) 조경열(아현교회) 목사 

등 6명이었다. 출신 학교를 살펴

보면 감리교신학대가 2명(김영

진·조경열), 목원대가 3명(권오

현·이철·허원배), 협성대가 1명(

전명구)이다. 

선거에서는 연회 감독을 선출하

는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10개 

연회 선거에 출마하는 목회자는 

총 21명이다. 중앙연회와 삼남연

회 감독 선거에는 각각 이광석(의

정부중앙교회) 권영화(강남교회)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다. 단독 출

마자는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당

선된다. 

투표는 오는 27일 치러진다. 선

거인단 명부에 이름을 올린 유권

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각 연회별

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

면 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

터 오후 5시까지다. 

후보자는 투표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거나 홍보명함

을 배포할 수 있다. 선관위가 승인

하지 않은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건 당연

히 금지된다. 유권자의 관혼상제

에 화환을 보내거나 한도(10만원)

를 넘어서는 금액도 부조할 수 없

다.

취임식은 다음 달 27-28일 열

리는 총회에서 열린다. 감독회장

과 감독의 임기는 각각 4년, 2년이

다. 

◇‘감리교 사태’ 재연 막아야=

기감은 2008년부터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가 수차례 부정으로 얼

룩지면서 교단이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던 전력이 있다. 교단 안팎

에서는 이른바 ‘감리교 사태’가 재

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정선거 

감시활동이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

다. 

지난 5월부터 ‘암행감시단’을 조

직해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전개한 

바른감독선거협의회(바감협)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감시단 규모를 2배로 늘렸다. 그

동안은 연회별로 10명씩 감시단

을 운영해왔다.

바감협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

구 석교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시활동이 강화되면서 금권선

거는 줄었지만 흑색선전이나 유언

비어를 유포하는 일은 늘어났다”

면서 “후보자들의 정정당당한 경

쟁을 독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

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은 1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총회본부에서 ‘제100회기 특별사면 선포식 및 기자회

견’을 갖고 이단 관련자들과 교단 내 권징 책벌(責罰·벌을 줌)자 등 20

여명에 대해 특별사면(해벌)을 실시했다.  

채영남 총회장은 “‘형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일흔 번씩 일

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용서하지 못하

겠다고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우

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감리교단의 수장을 가리는 선거전도 본격 시작됐

다. 교단 안팎에서는 선거가 혼탁하게 치러진 과거와 같은 사태가 재

발하지 않도록 이번 선거만큼은 공명하게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다. 

‘특별사면 선포식’...채영남 총회장 “용서는 우리 의무”

감리교 감독회장 6명 출사표

예장통합, 김기동·이명범·변승우·故박윤식 이단해제

후보등록 완료…10개 연회 감독선거엔 21명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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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2천년의 역사는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양분할 수 있다. 이 종교개혁은 1500년의 초, 중

세와 500년의 근, 현대 기독교 역사를 가르는 하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종교개혁의 대표자

는 루터와 칼빈 그리고 쯔빙글리이다. 루터가 종

교개혁 운동의 행동적 주역이라면 칼빈은 사상

적 주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쯔빙글리는 루터와 

칼빈의 그늘에 서 있다. 그는 종교개혁의 셋째 

인물 혹은 잊어진 종교개혁자라고 불리 운다. 아

무튼  개신교(Protestant)는  이 세 사람을 중심

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Form이 아니라 Meaning을 강조했다. 이는 루터

가 언급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Sola 

Fide,  Sola Scriptura, Sola Garcia)라는 말이 근

간을 이룬다. 오늘의 교회는 개혁자들의 헌신과 

도전 위에 서 있다. 이에 우리는 감사와 빚진 심

정으로 개혁의 뿌리를 살피고 나아가 그 정신을 

삶 속에 실현함이 마땅하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8년)

루터는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다. 그

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1501년에 에르푸르트대학(University of 

Erfurt)에 입학했다. 이 대학에서 르네상스의 인

문주의 영향을 받았다. 1505년 그는 어느 날 폭

풍우 가운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사건을 경

험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법관의 

길을 포기했다. 그리고 수사가 되기 위해 1505

년 7월에 수도원에 입문했다. 1512년 루터는 신

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후에 성경연구와 강의

를 하며 열 한개의 수도원을 관할하는 지역주교 

대리 역할까지도 했다. 하지만 그 심령에는 마음

의 평화가 없었다. 

1516년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기간에 로

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인간이 의롭게 되

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

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구원의 확신 속에 비로

소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내면의 

갈등이 해결됨으로 그는 역사의식 속에서 교회

의 죄악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로마가톨릭교회의 참

람한 종교적 거짓과 부패에 맞서 ‘95개 반박문’

을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게재하였다. 그날 밤, 

이 회심의 도전장을 내걸고자 두드렸던 망치 소

리는 천여 년 동안 어둠 속에 방치되었던 진리의 

빗장을 여는 울림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교황

청의 공의회가 소집되었고 루터는 찰스 5세 황

제에 의해 출두 명령을 받았다. 이에 그는 “보름

스에 마귀가 지붕 위의 기왓장처럼 많다고 하더

라도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하며 친구들의 만

류를 뿌리쳤다. 1521년 4월 18일 루터는 황제 앞

에서 담대히 대답했다. “성서의 증거 함과 명백

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

상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

도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머스칼라일은 루터가 보름

스 국회에 죽음을 무릎 쓰고 출두한 일을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며, 보름스 국회에서 자신

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장면을 

인류의 근대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쯔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1531년)

쯔빙글리는 스위스 산간마을에서 10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는 베른에서 변증법을 배웠

고 음악과 라티어 등의 인문주의 위주 지성교육

을 받았다. 그는 35세 되던 1519년에 쮜리히로 

옮겨 사제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1522년에는 페

스트에 감염되어 수 주간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

었다. 그는 이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위엄에 압

도되었다. 그는 언변이 없고 시력도 좋지 않았으

며 음성도 부드럽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설교

는 지성이 가득 담겨 있었고 단순 명료했으며 확

신과 열정이 흘러넘쳤다.” 그는 그리스도의 삶이

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준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쯔빙글리는 루터와 동시대적 사람이었다. 그

는 실제적인 성경 강해자였으며 루터보다 더 급

진적인 종교 개혁자였다. 그는 신학적 문제에 있

어 대부분 루터와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성찬 

문제에 있어서 심한 견해 차이를 보아 결국 갈라

서게 되었다. 두 사람의 교제는 1529년에 파국

에 이르렀고 교회의 연합은 깨어지고 말았다. 또

한 그의 개혁은 정치적 성격을 띠었다. 그것은 

루터의 정, 종 분리의 입장과 대조적인 입장이었

다. 

그는 “개신교 신정 정치”(a Protestant 

Theocracy)의 이념을 내세웠다. 쮜리히 시는 차

츰 선택받은 백성의 도시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

었고 자신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거룩한 나라를 이룩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쮜리히 시는 1531년 10월 가톨

릭 세력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다. 쮜리히 군에 

가담해서 싸우던 쯔빙글리는 수십 명의 설교자

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 그의 나이 47세였

다.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년)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에서 태어났

다. 그의 아버지 제라르(Gerard)는 노용시의 유

력인사로서 판단력이 예리하고 지혜가 특출하였

다. 칼빈은 어머니를 일찍 여읜 후, 아버지의 집

을 떠나 귀족의 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

였다. 이후 그의 교육적인 배경은 크게 파리에서

의 인문주의적 학예과정(StudiaHumantatis)과 

오를레앙(Orlens) 및 부르쥬(Bourges) 대학 등

에서 법학과정의 두 시기로 나누어진다. 

칼빈은 1532-34년초 사이에 회심을 경험했

다. 이때부터 종교는 그 사상의 중심문제가 되었

다. 그로부터 칼빈은 1536년까지 신학을 수학하

면서 프랑스전역을 여행했다. 1533년경에 칼빈

은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였으며 종교개혁 

운동에 합세했다. 그리고 1534년 그의 나이 불

과 26세였을 때 불후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Ch

ristianaeReligionisInstitutio) 초고를 완성했다. 

개혁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칼빈

의 신학은 이후 윌리엄 캐리와 같은 개척선교사

들 뿐만 아니라 리처드 백스터, 존 번연, 요나단 

에드워드, 조지 화이트필드, 이이작 뉴튼 경, 찰

스 스펄전, 로버트 마펫, 아브라함 카이퍼,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위대한 부흥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는 1564년 5월 27일, 그의 나이 55세에 하나

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의 유언은 지금도 유명

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

우지 말고 내 무덤의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의 유지를 따라 제네바에 있는 그 

무덤에는 지금도 이름이 없다. 단지 그를 추모하

는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 ‘J. C’라고 약자만 새겨 

놓았다. 

 
맺음 말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당신의 택한 종들을 통해

서 일을 하셨다. 여기 별 같이 빛나는 3사람의 

종교 개혁자들이 있다. 마틴 루터의 신학적 유산

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며 신자는 어떤 인간

적인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

가고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권위의 원

천이라는 것이다. 

쯔빙글리의 개혁은 루터보다 더 진보적이었

다. 그것은 말씀과 상관없는 잔재한 형식을 완전

히 배격하는(reforming Lutheranism)이다. 존 

칼빈은 루터에 의하여 시작된 종교개혁을 사상

적으로 다듬고 체계화시켰다. 칼빈주의의 핵심

은 다섯 솔라와 언약 신학 그리고 5대 강령이다. 

지난 500년 우리 개신교회는 이들의 수고와 

신학의 틀 위에서 성장해왔다. 만일 역사 가운데 

그들이 없었다면 교회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제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개혁자

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계승 발전시켜 나아

가는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선교의 토양을 닦은 종교 개혁자들

선교의 창 (62)

역사의식이란 문제의식과 해결의식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순교적 정신으로 제도권에 도전하였다.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 담보하는 신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빌보드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

광고가 시작됩니다!

상상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계의 중심 뉴욕 타임스퀘어에 하

나님의 사랑이 담긴 광고가 걸리는 것을. 바로 그 일이 다가오

는 12월에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의전함 기획팀장 배국환입니다.

복음의전함은 하나님을 대중매체에 광고하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입니다. 작년부터 한국에 있는 신문, 지하철, 버스정류장, 

마트 등의 광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음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 47가에 영어로 번

역된 복음광고를 집행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

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을 시작합

니다.

그 첫 번째 

도시는 뉴욕 

타임스퀘어

입니다! 하루 

50만명, 특히 

연말에는 하

루 100만명 

이상의 사람

들이 모이는 

뉴욕 타임스

퀘어, 전 세

계에서 온 수 

많은 사람들

이 복음광고

를 보고 하나

님의 사랑에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사단법인 복음의전함은 2014년 10월에 설립된 비영리 NGO

단체입니다. 기독교 평신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광고 일을 하

다가 복음 전파를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복음의전함의 일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 속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

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국내 복음광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의 소식이 여기 저기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자님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광고로 복음을 전하려 합

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여러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선교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복음광고를 게재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복음광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차(2016. 12~2017. 01) 북아메리카: 미국 뉴욕(타임스퀘

어) △2차(2017. 02~03) 아시아: 태국 방콕(시암) △3차(2017. 

04~05) 오세아니아: 호주 시드니 △4차(2017. 06~07) 남아메

리카: 브라질 상파울루 △5차(2017. 08~09) 아프리카: 남아공 

케이프타운 △6차(2017. 10-11) 유럽: 영국 런던

▽타임스퀘어 하루 유동인구 50만 명 ▽2015년 뉴욕 관광객 

5,830만 명 ▽관광객 수 6년 연속 증가 ▽이슬람 회의기구 선

정 대표 관광지 ▽2014년 중국인 관광객 5년간 5배 증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실천

해야 할 사명!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라고 생각만 하

고 계신다면 지금 이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참

여할수록 더 좋은 장소와 위치에서, 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

도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www.jeonham.org

복음의전함선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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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푸는 열쇠>
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남종면에 있는 인공호수(지리).

4. 어떤 형상을 입체적으로 새긴 물건(시74:6).

7. 일정한 부호를 써서 떨어져있는  곳에서 서로 의사를 통하는 방법

(민31:6).

8. 아버지의 형제들(레25:49).

10. 싸우는 군사(삿20:17).

12. 아버지 맏형의 아내(레 20:20).

13. 주께서 처음 이적 행하신 곳. 물, 포도주와 유관(요2:1).

14. 몹시 노하거나 성을 냄(명).

16. 사람 이름(대상8:8).

18. 명주실로 짠 피륙으로 만든 깔고 앉는 자리(암3:12).

21. 사람이 전혀 없는 곳(레16:22).

24. 갈대아에 있는 강 이름(겔1:1).

25. 예수님 탄생하실 때처럼 ○○○밤.

26. 몫이 따로 따로(빌2:4).

27. 솔로몬의 신복의 한 자손이다(느7:57).

28. 열대 아프리카의 강, 호수에 사는 큰 짐승. 물말?(욥40:15).

30. 십계명 중 제7계명을 범함.

31.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캐어묻는 곳(행25:23).

<세로 푸는 열쇠>
2. 부부가 서로 상대를 지칭하는 제2인칭 대명사(창16:5).

3. 온통 하얗게 센 머리. ○○○○ 할아버지.

4.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고 농락하는 것을 말함. “아침 셋, 저녁 넷”(고사성어).

5. 마을마다(눅9:6).

6. 돈을 지나치게 아껴 모을 줄만 알고 전혀 쓰지않는 사람(명).

9. 딤나에 가던 길에 유다가 실수하여 자기 며느리 다말의 정조를 범한 곳(창38:14).

11. 사기로 된 밥그릇(렘35:5).

13. 주님이 우리들에게 영혼구원을 위하여 세상으로 ○○하신다.

15. 교회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각 교인 가정을 1년에 한차례 ○○○한다.

17. 손을 대어 직접 사람을 죽인 자(명).

18.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스2:2).

19. 짧은 머리(명).

20.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임금의 처분이나 명령을 기다리던 일. 

     역사극에서 볼 수 있음.

21. 한이 없음. ○○○○ 사랑의 하나님.

22. 알아 깨달음(시14:2).

23. 눈 깜박할 동안(욥21:13).

27.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명).

29. 말이 드나드는 문(대하23:15).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십자말 ● Cross Word (140)

십자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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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

이니라”(이사야45:22).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스모스 꽃잎에서는 항상 / 하

늘 냄새가 난다. / ... / 태양은 황도

에서 이미 기울었는데 / 코스모스

는 왜 / 꽃이 지는 계절에 피는 것

일까.

이전 기도편지에도 썼지만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텐데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 하나님 앞

에 값지게/멋있게/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저의 기도제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질문 하에서 멕시코 선교

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길을 걷게 하신 주

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3

월에 기도편지를 보낸 후 6월에도 

썼는데 보내질 못하고 9월을 맞았

습니다.

 
▶ 청 소 년  여 름  수 련 회

(Campamento de Verano) 

8월 중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멕시칸 교회에서 매년 여름 주최

하는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 청소

년들을 참석시켰습니다. 매일 아

침의 그룹별 말씀 묵상, 낮 시간의 

단체정신을 함양하는 프로그램들, 

맛있는 식사들, 많은 리더들의 섬

김, 저녁의 멋진 드라마와 메시지 

등이 너무 좋았습니다. 금년이 3

번째 참석인데 수련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

습을 보며 큰 흐뭇함이 있었습니

다.

 

▶ 아이들 교복 사주기

달동네 미니 초등학교 졸업식 

할 때마다 학생들, 특히 중학교에 

입학할 졸업생들을 위해 학용품들

이 담긴 백팩(메는 가방)을 선물했

었습니다. 이어서 중학교에 입학

하면 학교 로고가 있는 가디건, 티

셔츠, 원피스(여), 바지(남), 스웨

터, 아무 때나 입는 체육복 중에서 

몇 가지를 사주어 이 가난한 부모

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하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은 주변 교회에 출석하도록 권하

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졸업생이 

21명이나 되어 많이 부담스러웠

지만 그래도 협조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

니다.

 

▶ "Comedor(어린이 식당)"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청계

천 동네에 세워진 교회에서 

"Comedor(어린이 식당)"이 잘 진

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중에

도 잘 진행 되었고, 지금은 개학하

여 근처 아주 작은 초등학교 아이

들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

회 근처 동네 아이들도 옵니다. 작

은 것이지만 아주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도 

제게는 커다란 행복입니다. 이 아

이들이, 이 아이들의 엄마들이 조

금씩 조금씩 교회로 오고 있어서 

이 또한 커다란 기쁨입니다.

 

▶ 찬양 팀 연습

달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찬양 

율동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

난 6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에 

한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

다. 몇 년 전 몇 개월을 연습하다

가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는 잘 지속되어 이 가난한 동네 아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겨울철 교도소(또는 매우 가

난한 동네) 담요 보급 

매년 겨울철 멕시코의 여러 교

도소들에 담요를 사서 들여보내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

터는 매우 가난한 동네의 교회들

에도 담요를 보급해주고 있습니

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따뜻한 사

랑을 전달합니다. 이 일에 뜻있는 

교회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티화나 청계천 지역에 건축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

당하고 있음에 감사

-청계천 교회에서 어린이 식당

이 개설되어 잘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

-안경 선교팀 등 계속 이어지는 

여러 다양한 팀들의 방문에 감사

-영화 상영, 교도소 방문, 달동

네 & 청계천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교실&식당을 겸한 다용도실 

건축이 일시 중단 상태인데 재개

되어 잘 마무리 되도록

-새로운 자동차의 필요–현재 

310,000 마일 넘음

선교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귀

한 기도와 사랑의 선교비로 꾸준

히 동역하여 주시는 후원자와 후

원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

며 이만 펜을 놓습니다. 
2016년 9월

멕시코 최재민 선교사 드림

4mexico@daum.net

선교 편지  

멕시코

뉴욕 은혜교회 새 담임으로 

뉴저지 한소망교회 부목사 이상

훈 목사가 청빙됐다. 은혜교회

는 8월 28일 주일 제직회에서 

80%에 가까운 찬성으로 이상훈 

목사를 청빙했으며 9월 12일 열

리는 해외한인장로회 동북노회 

결정을 거쳐 9월 18일 부임하게 

된다. 

이상훈 목사는 한국에서 장신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리버티대학교에서 ThM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2005년 12월 예장통합 광주노

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샬

롯제일교회에서 3년, 뉴저지 한

소망교회에서 7년간 행정과 청

년부를 담당해왔다. 

이상훈 목사는 “교회가 어려

움을 겪고 성도들이 간절히 말

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보

았다. 길 잃은 어린 양을 사랑하

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겠

다”고 부임소감을 밝혔다. 

은혜교회는 전임 이승재 목사

의 사임후 청빙절차를 밟아왔으

며 3명의 최종후보중 이상훈 목

사를 2대 담임목사로 결정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 은혜교회, 2대 담임
이상훈 목사 청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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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신명기 6:5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신(37) 

주님께서는 사랑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셨습

니까? 첫째, 마음을 다한 사랑입니다. 마음은 

인간 전인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애정의 좌

소입니다. 팔복(마5:1-12) 역시 마음상태를 

중심으로 다루셨고 성경에 나온 구원의 열매

가 모두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둘

째,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목숨이란 아담

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생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는 마음보다 더 근원적 요

소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목숨이 

될 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뜻

을 다한 사랑입니다. 뜻이란 인격의 3요소인 

지성, 감정과 함께한 의지(소원)를 가리킵니

다. 이것은 전인을 다루는 기능으로서 이런 

뿌리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합니다. 

두 계명의 요약(마22:34-39)찬189장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교묘한 질

문에 주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란 증거를 어

떻게 보여주십니까?(32)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본을 

보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둘째,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삭의 생애를 통해 의의 삶을 온유로 나타내

신 하나님은 겸손히 일하셨습니다. 그는 죽

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를 대대로 가르치신 것은 그가 하

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셋째, 야

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생애로 거룩케 

되는 삶(성화)을 가르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일하는 부활의 강력(엡1:19)

은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능력으로 살

아갑시다.        

산 자의 하나님(마20:23-33)찬182장월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바리새인의 질문

에 대해 주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심을 어

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첫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다는 사실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임을 보인 것입니다(43). 

둘째, 성부께서 성자에게 맡기신 구원을 다

윗은 연구로 안 것이 아니고 계시로 안 것입

니다(44). 그가 구약에 살았어도 1200년 후

의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령에게서 나오신 일

체되신 분이심을 알고 기뻐한 것입니다. 셋

째, 그리스도의 만군의 주가 되심을 바라보

며 살았기 때문입니다(46). 보이지 않는 구원

의 경륜이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완성됨을 

발견한 다윗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아들되심

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위에 서서 그리스도

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

도 안에 사는 우리는 진정 복된 자들입니다.

다윗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마22:41-46)찬197장수

조직신학자처럼 마태는 23장에서 외식이

란 말로 죄의 중심인 육체의 소욕의 실상과 

위험성을 다루었습니다. 그 외식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첫째, 하나님 중심생활을 떠날 

때 생깁니다. 하나님 중심할 때 진리를 알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나 그 중심을 바꾸면 

육욕에 사로잡힌 마음 곧 마귀화되어 버립니

다. 약하면 약한 대로 진실되이 하나님께 나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외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할 때 

생깁니다(4-5). 바리새인의 실패는 사람 위

주, 보이는 것을 따라 감으로 넘어진 것입니

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자율주의 곧, 인본

주의는 외식자를 만들어 생명에서 떠나갔습

니다. 내 속에 사람을 의식해 행하는 모든 외

식을 제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

라가야 합니다.  

외식의 시작(마23:1-5)찬344장목

외식은 전염병과 같아 우리의 모든 삶에 

퍼져 진리의 삶을 거절하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어디까지 외식이 미칩니까? 첫

째, 외모에 치중합니다(5). 외형에 신경쓰던 

사울 왕은 내실관리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중심

에 진리를 사랑함으로 진실위주로 살아 하나

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둘째, 그는 높은 자리

를 좋아합니다(6). 겸손의 자리를 떠나 교만

에 떨어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

니다.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기에 모든 

방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셋째,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6-7). 이것은 

마침내 십자가 길을 걷기를 싫어하고 그리스

도의 길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모든 

방면에 독버섯처럼 돋아난 외식을 가차없이 

제합시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금 외식의 범위(마23:5-8)찬179장

외식은 바울이 말하는 육, 육신, 겉사람으

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아

담이 그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리를 노

리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게 합니다. 어떻

게 외식을 이깁니까? 첫째, 그리스도만을 높

여야합니다(9-10). 나는 쇠하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확신이 요구됩

니다. 그때 우리는 외식을 이깁니다. 둘째, 우

리 자신이 겸손할 때 이깁니다(11-12). 스스

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

아지리라는 원리는 여기서도 진리입니다. 그

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만이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

라 외식의 모든 뿌리를 제하기 위하여 종의 

길을 갑시다.

외식의 뿌리(마23:9-12)찬343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한인 기

독교교육에서 충분하게 신경 써서 논의해

오지 못했던,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한

인 기독교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특히 비

판 사회학적 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 합니다(Critical Sociological Involve-

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한인교회가 그 교육적 노력들을 통하

여 섬겨왔고, 섬기고 있고, 또 앞으로 섬

겨야 할 교회 안팎의 지체들과 다음세대

들은 크게 보아서 “이민자들” 이라는 독

특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이 이민자들이라는 이

름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조, 문화, 

그리고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해 반드시 

잘 이해하도록 도와야 하며, 이러한 것들

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궁극적으로 그러

한 것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

게도, 이와 같은 한인 기독교교육의 사명

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초 및 사회학적 해

석에 그간 매우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에서는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에 대해 다루어 보

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분명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구체

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새로

운 이야기의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고자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제목은 “한인(Criti-

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입니다. 

이는 다르게 풀어서 표현하면, 한인 기독

교교육을 ‘위하여’ 행해지는 한인 기독교

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특히 비평 사회학

적 관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인 기독교교육(Ko-

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

비평적 사회학(Critical Sociology),” 그

리고 영어 표현에 있는 “Involvement(관

여)”라는 개념들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

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의 제목은 새로

운 이야기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들을 보

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제목이 보여주는 것은 이

번 이야기가 한인 기독교교육(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의 

이야기에서 그다지 새로워 보이지 않는, 

늘 다루어오던 주제인 듯 생각이 들 터이

나, 자세히 보면 실상 꽤 크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는 “한인교회

교육(Education in the Korean Ameri-

can Church)”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한인 기독교교

육(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

t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인 교

회교육과 한인 기독교교육은 같은 말이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물론 비슷한 말인 

것이 맞습니다. 전체로서의 교회가 기독

교 교육의 주체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때때로 상호 혼용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본다면, 교회교육과 기독교교육

은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이로써 혼란을 줄일 수 있

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교육과 기독교교육은 어

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

면, 기독교교육이라는 개념이 보다 폭넓

은 개념이라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즉 

기독교교육이라는 개념 안에 교회교육이

라는 개념이 한 축을 이루며 포함되어 있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독교교육의 장(context) 혹

은 영역(realm, setting)과 교회교육의 장

(context) 혹은 영역(realm, setting)대해 

비교하여 생각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교회교육의 장 혹은 영역은 주로 

교회 안의 성인과 다음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와 신앙 형성 및 영성 성숙을 위한 제

반 교육일 것입니다. 물론 로컬 및 해외 선

교 혹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맞물려

진 교육도 주요 영역인 교회들이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

든 교육들이 기독교교육이라는 큰 틀을 

구성하는 하나의 영역이 됩니다. 즉 기독

교교육의 영역은 크게 교회교육, 기독교

학교 교육(기독교사립학교, 기독교사의 

공교육, 대학교 및 신학교에서의 신학교

육 포함), 기관교육, 가정교육, 그리고 대

중교육(Christian Education in the pub-

lic/to the public)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써 교회교육이 그 중 하나로

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상 기독교교육의 주된 영역이 오랫동

안 “교회”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며, 현재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여전히 제일의 영역인 것만은 

분명하며, 그래서 그간의 우리의 이야기

들에서도 늘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 왔

지만, 이번 이야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

은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기독교교육

의 영역을 모두 포함한 기독교교육에 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폭 넓게 이해된 기독교

교육이 한인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지, 한인사회가 속해 있는 더 큰 사회 즉 

전체 미국사회와의 관계성에 관해 어떠한 

분석과 이해와 해석을 제공해야 할 지 등

에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번 이야기의 관

심사임을, 한인 교회교육이 아니라 한인 

기독교교육이라고 제목을 붙임으로써 시

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오랫동안 (한인) 기독

교교육의 주된 영역이었으며 현재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제

일의 영역인 교회교육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비교적 그 비중이 낮은 다

른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에까지 관심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마치 한 드라마에서 주연들의 삶

의 이야기들과 감정선들을 따라서 전개되

는 것이 아니라 조연들의 에피소드로 그 

드라마를 채우는 것과 같아서, 좀처럼 시

청자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완성도 떨어

지는 졸작 드라마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

아 보일지도 모르는 데 말입니다. 그러나 

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떠한 이야

기이든 주연 혹은 주된 캐릭터와 조연 혹

은 돕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이

야기는 주연과 조연이 함께 어우러져 만

들어져야 합니다. 

주연의 이야기만 계속 있고 조연의 이

야기가 없는 드라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는 전혀 그 개연성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이에 그 이야기는 제대로 이해

되지도 제대로 공감 받지도 못할 것입니

다. 

기독교교육의 주연은 교회교육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왔고 

또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교육에서 

교회교육만을 다루고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 및 대중교육이라는 영역을 주목하여 

다루지 않는다면, 풍성한 기독교 교육의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없고 또한 기

독교교육이라는 이야기는 개연성을 잃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서는 교회교육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기

독교교육의 모든 영역들로 지경을 넓힘으

로써 기독교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보다 풍

성하게, 보다 개연성 있게, 보다 완성도 있

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또한 (한인) 기독교교육의 모든 영

역들에 대해 비평적 사회학이라는 잣대로 

분석하고 성경과 기독교적 가르침으로 해

석하는 시도를 하려는 이번의 새로운 이

야기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데, 이에 다음 번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이

야기의 제목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개

념인 “비평적 사회학(Critical Sociology)”

이라는 개념과 그것의 기독교 교육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17)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사회학적 비평 (1)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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